
1. 소녀를 교육하라

전 세계에 걸쳐 교육을 향상시

키는 건 그리 새로운 일처럼 보이

지 않는다. 그러나 소녀들을 위한 

교육을 진전시키는 건 사회적, 경

제적 이익은 물론 기후 변화와 싸

우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여학생들이 

학교를 더 오래 다닐수록 아이를 

나중에 갖게 된다는 점에서 도움

이 된다. 만약 모든 소녀들이 중등

학교까지 졸업한다면, 오는 2050

년에는 현재 예상보다 약 8억4000

만 명의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기후변화문제에 있어 인구는 논

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물론 가난

한 나라의 사람들은 부유국 시민

들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적다. 하

지만 지구상의 자원이 전체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증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들을 교육하는 것

은 단순한 인구통계 그 이상의 의

미가 있다. 업무와 사업, 정치에 참

여할 수 있는 여성들은 기후보호

를 촉진하는 비책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들은 여성책임자들이 

많을수록 더 나은 기후정책이 나

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코로

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보아왔듯이 

여성지도자들은 과학적 조언에 더

욱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이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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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통제하는 주들에

서는 일부 경제문제로까지 보

수적인 입김이 느껴진다.

예를 들어, 거의 24개 주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

계획에서 올해 초 민주당 의회

가 승인 한 실업수당 증가를 

거부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펼친 공화당 정책들

이 주 의회를 지배했다:

△테네시, 몬타나, 아이오와, 

텍사스를 포함한 6개 주가 총

기 소유자가 허가 없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

나, 아이다호, 오클라호마는 

임신 6주 후(여성이 일반적으

로 임신을 알기 전)태아 심장 

박동이 감지될 때 낙태를 금지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텍사

스, 오클라호마, 아칸소도 사

실상 완전한 낙태금지령을 통

과시켰다. 애리조나는 특정 유

전적 조건에 대한 낙태금지를 

포함하는 매우 제한적인 법안

을 승인했다.

△10개 주에서는 트랜스젠

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총 

약 24개의 법률을 채택했고, 7

개 주에서는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가 학교스포츠에 참가하

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했다. 

LGBTQ 옹호단체인 ‘인권캠페

인’은 최근 미국에서 “2021년

은 공식적으로 LGBTQ 법안의 

최악의 해”로 최근 결론을 내

렸다. 

△뉴욕대학교 로스쿨 연구

소(Brennan Center for 

Justice)에 따르면 5월 중순까

지 "14개 주에서 미국인의 투

표를 더 어렵게 하는 조항과 

함께 22개의 새로운 법률을 제

정했다" 라고 분석했다. 이 또

한 ‘대선을 도둑맞았다’는 트

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았

다.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텍

사스 및 약 6개 주에서 교통을 

차단하거나 재산 피해를 입히

는 시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

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들 주 중 일부 주에서는 시위

대를 때린 운전자에게 동시에 

민사상 또는 형사상 보호가 제

공되도록 만들었다. 

△테네시, 오클라호마, 텍사

스는 미국 역사의 고유한 특징

인 인종 문제/차별에 초점을 

맞춘 “비판적 인종이론”을 가

르치는 공립학교를 금지했다. 

△플로리다, 조지아 및 텍사

스는 모두 경찰서에 대한 자금

을 삭감하는 지방정부를 처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텍사스

에서 승인된 조치 중 하나는 

경찰자금을 삭감하려는 카운

티가 먼저 국민투표를 통해 유

권자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몇몇 레드 

스테이트 주지사는 지방정부

가 안면마스크 사용을 의무화

하거나 지역 기업의 영업시간

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

정명령을 내렸거나 법률에 서

명했다. 플로리다와 테네시는 

지방정부 또는 기업이 주민들

에게 COVID-19 예방접종 증

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

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다른 몇 가지 요인들이 이러

한 미전역에서 우회전을 장려

할 수 있다. 보수싱크단체

(Heritage Action)에 따르면, 

COVID-19 셧다운 기간 동안 

주 및 지방 정부의 규칙과 제

한으로 인해 많은 보수운동가

들이 "지방 및 주 정치가 연방

정책보다 일상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3면으로 계속> 

올해 ‘레드 스테이트들(Red States)’에서 투표용지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이는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보수적 입법의 급류에 불과하다. 플로

리다, 테네시, 조지아, 텍사스, 애리조나, 아이오와, 몬타나 등 

공화당이 통제하는 주들은 수년 만에 가장 보수적인 의제를 

발전시켰으며, 이는 공화당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현재 위상

을 반영한 것이다.

‘레드 스테이트’ 주들에서 공화당 의원과 주지사는 마치 보

수적인 ‘팍스뉴스(Fox News)’ 프라임 타임 라인업을 프로그

래밍하는 것처럼 운영하고 있다. 그들은 한때 GOP를 정의했

던 소규모 정부, 제한된 지출 및 세금방지정책보다는 낙태, 총

기, 공공항의나 시위 금지와 같은 일련의 ‘뜨거운 감자’와 같은 

사회문제보다 훨씬 덜 집중했다. 이 모두가 전 트럼프 대통령

이 내세웠던 우선순위들이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급격한 우회전은 의회와 백악관에 대한 

통일된 민주적 통제에 대한 의식적인 반발을 반영한다. 미국 

최고의 풀뿌리 보수단체 중 하나(Heritage Action for 

America)의 전무이사인 제시카 앤더슨은 우익 유권자들이 현

재 자신의 대의를 발전시킬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공화당의 의회지도부가 세금과 규제를 삭감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우선순위와 함께 트럼프가 강조한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높이려는 결의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아틀란틱(The Atlantic)은 이처럼 공화당이 우위를 선점하

고 있는 ‘레드 스테이트들’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보

수회귀현상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한다(Watch What’s 

Happening in Red States: In states where Republicans 

control the legislature, American life is rapidly changing).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현재진행형!
아틀란틱, 공화당 우위/주도 주들에서 공동으로 펼쳐지는 보수입법현상 분석보도

BBC, 지구촌 기후변화 극복’의외’방법 6가지 소개

소녀를 교육하라, 대나무에 주목하라!

코로나19 퇴치 이외에도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건 아마도 인류

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일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구상에는 이 문

제를 다각도로 바라보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BBC

는 연속시리즈로 '지구를 살리는 39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소개

된 내용들 가운데 가장 '의외'인 6가지 해결책들을 모아봤다(Six 

extraordinary ways people are fighting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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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COVID-19가 

바로 여기에 딱 맞는 사례를 

제공했다. 전염병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정치적 주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적지 않은 우파

가 존재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그들의 자세는 

현실을 정직하게 반영하지 못

한다. 

‘유모 역할을 하는’ 거대 정

부의 과도한 권한, 부패한 대

형제약회사, 개인의 자유침해, 

정부통제의 수단으로서의 백

신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그들

에게는 현실이 됐다. 어떤 수

준의 과학적 합의나 통계도 

그들로 하여금 그런 주장을 

재고하게 하거나 최소한 복잡

하게 만들지도 못한다. 

좌파 진영에도 비슷한 행동

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 결과 그들은 객관적인 현

실보다 자신들의 주장과 편견

에 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마스

크를 안 쓰는 사람은 무조건 

백신 혐오자나 또는 인류 학

살을 좋아하는 보수주의자라

는 식의 생각이다. 

아틀란틱(The Atlantic)에 

실린,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진

보주의자에 관한 기사인 ‘폐쇄

를 중단할 수 없는 사람들’에

서 엠마 그린(Emma Green)

은 이렇게 썼다. “COVID-19

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보

주의자들은 증거에 의해서 지

지받지 않는 정책과 행동을 

계속 수용하고 있다. 운동장 

출입금지, 해변 폐쇄, 대면 학

습을 위한 학교 재개거부 등

이 그것이다.”

현실을 향한 감정보다 현실

에 대한 정확한 사실에 비추

어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에 있는가? 주장과 분노보다 

증거와 논리에 의해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

는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

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급진파

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파적 

주장에 빠져있어서 제대로 된 

현실을 보지 못한다. 이런 현

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교회에서조차 별

반 다르지 않다는 것은 참으

로 비극이다. 궁극적으로 주관

적인 주장이 경쟁하는 이 세

상에서 보다 많은 기독교인이 

급진적인 태도로 바른 현실에 

올인해야 한다. 그리고 크리스

천들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정보

환경에서 사람들의 주장이 왜 

그렇게 흡수력이 좋은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왜 특정 주장에 빠

지는가?

인간은 항상 불편한 현실보

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이야

기를 선호하는 유혹 속에서 

살아왔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본성은 뱀의 이야기를 믿은 

하와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창3:1-7). 그러나 오늘날 현

대 기술 시대에는 이런 문제

를 더욱 악화시키는 특정한 

역학관계가 있다. 여기 세 가

지를 소개한다. 

1. 우리는 차고 넘치는 정보

에 짓눌리고 있다(특정 주장

은 따라서 더 쉽다) 

너무 많은 기사, 연구, 통계, 

의견 및 ‘전문가’ 권장 사항과 

같은 정보로 가득 찬 세상에

서 현실의 핵심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아예 불

가능해 보인다.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가 뇌

를 강타할 때, 기존에 내가 갖

고 있던 깔끔한 주장을 반영

하지 않는 정보는 그냥 배제

하는 게 모든 증거를 검토하

면서 그 증거가 말하는 진짜 

현실이 무엇이지 일일이 확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이

미 갖고 있는 주장에 적합한 

새로운 데이터만 그때그때 빠

르게 연결하는 것은 정보 과

부하의 세계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이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나태한 것

이며 심지어 매우 위험하기까

지 하다. 현실은 종종 우리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

다. 현실을 바로 파악하는 것

은 필연적으로 힘든 노력이고 

인내를 요구한다. 

2. 우리는 너무 조급하다(특

정 주장은 빨리 알 수 있다)

사실을 수집하는 데는 시간

이 걸리지만 특정 주장은 빠

른 답변을 제공한다. 모든 복

잡한 영광(glory) 속에서 현실

을 발견하는 것은 시간을 요

구한다. 즉각적인 만족을 약속

하는 세계에서 누가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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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뼈 두 곳이 부러졌다. 중

학교 체육시간 때의 일이었다. 학

급 친구들과 줄을 서서 앞에 놓인 

뜀틀을 한 명씩 뛰어 넘는 운동을 

하던 때에 내 순서에서 나는 뜀틀

을 완전히 넘지 못하고 내 손을 

깔고 앉아 그런 사고가 난 것이었

다. 몇 주 무거운 깁스를 하고 지

나는 동안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 

왜 이런 운동을 하라고 하셨나 원

망도 되었다. 아킬레스건이 완전

히 끊어진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교역자수련회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가기 직전에 교역자들이 편을 나누어 아이스크림 내기 족

구시합을 하던 중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여러 날의 입원

과 몇 개월 걷는데 불편을 겪으면서 그 날 그냥 아이스크림 내

가 사주고 말 것 괜히 내기시합을 했다고 스스로를 향해 원망을 

던졌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잠시 불편했지만 얼마 있지 않아 

다 나았다. 여기저기 부러지는 것과 손목이 아예 잘라진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다시 봉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마지막 주일은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러시아권 예

배 설립 5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었다. 그 날 오후 다민족이 함

께 모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시간을 가졌다. 여

러 순서가 있었고 러시아권 형제 네 명과 자매 다섯 명이 호흡

을 맞춘 바디 워십도 너무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몰

랐다. 형제도 다섯 명이었어야 하는데 네 명밖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그 전날, 곧 5월 마지막 주일 전 토요일이었다. 바디 워

십을 준비하고도 주일에 나오지 못한 형제 한 명이 직장에서 사

고를 당한 것이다. 오른 손목이 기계에 말려 잘라졌고 다시 붙

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형제는 이란사람이었다. 그 가

족이 다 러시아권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그 가족은 우즈베키스

탄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견디다 못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오게 되었다. 그렇게 찾아온 미국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이다. 그 형제는 24살이다. 그의 아버지는 장남이 

만난 사고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고난과 신앙은 같이 가는 것

입니다.”

너무 부끄러웠다.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도 일만 만나면 원망

이 앞섰던 내가 아니던가. “고난과 신앙은 같이 가는” 것이라는 

그 형제 아버지의 초연(超然)한 고백에 나는 숙연(肅然)함을 가

졌다. 그 이란인(人) 형제도 아버지 못지않았다. 병원에서 김치

가 가장 먹고 싶다고 했다. 병원으로 갈비탕과 함께 김치를 가

져다주었고 형제는 맛있게 먹었다. 다민족으로 가는 교회가 자

신의 사고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또 같이 힘을 내어 전진

하자는, 오히려 다른 자들을 위로하는 처사(處事)가 아니겠는

가. 얼마 지나면 회복되는 손뼈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다시 봉

합 못할 손목이 잘라졌는데 그 가족이 보여준 신앙의 내공(內

功)이 예사롭지 않았다.

오늘 새벽 카드를 받았다. 지난 주간에 교회를 방문하셔서 처

음 뵈었던 어느 신학교 교수님 내외분이 어제 교회에 맡겨주신 

카드를 오늘 새벽 전달받은 것이다. 내게 보낸 카드는 그 이란 

형제에게 보내주라는 오픈된 작은 카드를 담고 있는 큰 카드였

다. 내가 그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구나 할 정도로 지나

가듯 한 말이었는데 여유가 많지 않으신 교수님 내외분이 한 번

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이란 형제가 자꾸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되었고 교수님 부부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위로금을 함께 전달

해 달라고 큰 카드에 적어 놓았다. 손목이 잘라졌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경이롭다.  

발행인 칼럼

손목이 잘라졌는데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당파적 주장에서 벗어나 성경으로 현실 본다!
TGC, 브랫 맥라켄의 각종주장 홍수시대에 성경적 지혜로 현실 파악하는 지혜 소개

오늘날 서구문화에서 가장 크게 떠오르는 갈등이 반드시 정치적 

좌파와 우파 사이에 발생하지만은 않는다. 오히려 자기편의 주장

(narrative)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때조차도 그 현실에 맹렬

하게 헌신한 사람들과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고 현실보다 주장 

그 자체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다.

‘복음주의연합(TGC)’ 선임 편집장, 브랫 맥라켄은 각종 주장을 

쏟아내는 매체(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좀 더 많은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현실 속에 뿌리박게 하는 소스(

성경, 교회, 자연)에서 보내야, 이러한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잠잠

할 수 있다고 말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초월적이고, 시간을 통

해 검증되고 손에 잡히는 진짜 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In a 

World of Narratives, Be Radically Committed to Reality).

성경은 현실 평가위한 기준과 현실 바로 볼 수 있는 렌즈 제공 
각종 주장 쏟아내는 매체 줄이고 소스(성경, 교회, 자연)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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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자선단체들은 

교육에 상당한 자금지원을 하

고 있고 이는 분명 효과를 내

고 있다.

전 세계 여학생들의 교육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

며,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

서는 1980년대 39%에 불과했

던 여학생들의 중등학교 등록

률이 오늘날 거의 70%까지 늘

어났다.

2. 대나무에 주목하라

대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빨

리 자라는 식물이다. 하루에 

무려 1미터까지 자랄 수 있고 

일반 나무보다 훨씬 더 빨리 

탄소를 흡수한다. 유전자 조작

을 받은 대나무는 강철보다 강

할 수 있다.

대나무의 이 모든 잠재력은 

앞으로 가구와 건물 건설에 있

어 지속가능한 친환경재료가 

될 수 있다. 사실 중국에서 대

나무는 “가난한 사람의 목재”

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이미

지 변신이 이뤄지고 있다. 대

나무로 만든 제품은 이제 강

철, PVC, 알루미늄 및 콘크리

트를 대신할 수 있는 지속 가

능한 저탄소 대안으로 떠오르

고 있다.

대나무 재배에는 또 다른 생

태학적 이점도 있다. 대나무는 

해충에 내성이 있을 뿐 아니라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침식을 

방지해 홍수위험을 낮출 수 있

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환경대나무

재단을 운영하는 아리프 라빅

에 따르면, 이 재단은 1000개

의 대나무 마을건설을 통해 토

양을 복원하고 탄소를 잡는데 

노력을 쏟고 있다. 이렇게 마

련된 정착지들은 약 20㎢의 대

나무 숲으로 둘러싸이게 되며, 

농작물과 가축을 키울 수 있

다. 그는 이 아이디어가 다른 

9개국으로 확대하기를 기대하

고 있다.

라빅은 “종합적으로 이들 마

을은 매년 10억 톤의 이산화탄

소를 흡수하고 이를 대기 밖으

로 없애줄 것”이라고 말한다.

3. 법은 강력한 무기다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기

후전문 변호사들은 더 강력

한 법의 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법은 기업과 정

부의 환경오염을 막는데 쓸 수 

있는 가능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다.

최근 네덜란드의 한 법원은 

석유대기업인 쉘(Shell)사가 

파리기후협정의 목표에 맞춰 

정책에 따라 법적으로 배출량

을 줄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

다. 이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

이 아닐 수 없다.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건 단

순히 환경법만은 아니다. 똑똑

한 변호사들은 인권법, 고용법, 

심지어 회사법까지 적절히 끌

어와 기후변화에 창의적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

지난해 35달러의 주식만을 

보유한 어느 투자그룹이 폴

란드에 석탄공장이 건설되는 

것을 가까스로 막은 적이 있

다.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환경단체인 ‘클라이언트 어스

(ClientEarth)’는 폴란드 에너

지회사인 ‘에니아’의 지분과 

기업법의 힘을 빌려 석탄발전

소건설을 지원하기로 한 회사

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당시 법원은 새로운 석탄 공

장을 세우는 건 단순히 불법적

으로 나쁜 사업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4. 냉장고 사용을 줄이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냉장

고와 냉동고 및 에어컨에는 프

레온가스의 일종인 수소

불화탄소(HFC)와 같은 화

학 냉매가 들어있다. 그러

나 절연처리과정에서 나

오는 HFC는 지구에 일종

의 ‘위험한 담요’를 생성하

고 있다.

사실 HFC는 이산화탄소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

가스이기 때문에 지난 2017년 

전 세계 지도자들은 이를 단계

적으로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만으로도 

지구 온도를 0.5도 줄일 수 있

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지구상에 이미 존재

하는 냉장고와 에어컨의 수는 

어마어마하다. 대부분의 냉매

는 수명이 다하면 재활용과 안

전한 폐기가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도 전 세계에 걸쳐 많은 

전문가들이 위험한 냉매 가스

를 추적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

고 있다.

마리아 구티에레즈는 냉매 

가스를 안전하게 다루고 처

리하는 회사인 트레이드워터

(Tradewater)의 국제 프로그

램의 책임자다. 이들은 오래

된 창고와 폐기물 처리장을 뒤

지며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냉

장고를 찾는다. 구티에레즈는 

“일부 사람들은 우리를 냉매

를 찾아다니는 고스트버스터

즈 같은 존재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5. 미끄러운 선박을 만들자

세계무역이 이뤄지는 과정

에서 작은 생물들이 문제가 되

는 경우가 있다.

전 세계무역의 90%는 선박

으로 운송되는데 이는 인류가 

배출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약 2%를 차지한다. 그리고 앞

으로 수십 년 안에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이 선박운송에 의존

할수록 바다 속 작은 생물인 

따개비 등의 조개가 문제로 거

론된다. 따개비와 삿갓조개, 홍

합이 붙어있는 선박은 매끄러

운 표면을 가진 선박보다 해양

디젤연료를 25% 더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선박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증가하고 

연료비로만 연간 310억달러가 

더 쓰이게 된다.

이에 과학자들은 바다 생물

로 인한         <6면으로 계속>

<1면에서 계속>

여기에, 연방대법원의 보

수/진보 구도가 6-3으로 굳혀

져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국

가 차원의 사회정책이 사법적 

도전을 견딜 것이라고 더 확

신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올해 통과된 가

장 제한적인 낙태법안으로 보

수주의자들이 미시시피에서 

승인된 15주 금지 법안이 나

왔기 때문에, 드디어 연방대

법원이 Roe v. Wade에 확립

된 전국적인 낙태권을 철회하

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보수 정책연구단

체들(Heritage Action 및 

Amer ican  Leg i s l a t i ve 

Exchange Council)은 공화당

이 조절하는 주들에서 보수적 

의제를 추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레드 스테이트들’에

서의 정치/입법화 현상에서, 

두 가지 패턴이 명확해진다. 

하나는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 호전적, 문화적, 인종적 대

립적 정치스타일이 공화당에

서의 지배력을 확증하고 있다

는 것이다. 특히, 여러 주에서 

역사적으로 공화당의 기반을 

구성했던 기업계의 대중 반대

에도 불구하고 투표권 및 사

회적 문제(특히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에 대한 

제한이 진행되고 있다.

보수적 입법의 급증에서 분

명한 또 다른 패턴은 보수와 

진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분

리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

당 과반수인 연방 하원에서는 

야심찬 진보적인 의제를 추진

함에 따라 거의 모든 ‘레드 스

테이트’에서는 집단적 반항으

로 대응하고 있다. 백인이 주

거하는 농촌과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입법자들

이 인종적으로 다양하고 민주

당이 통제하는 대도시 센터의 

정책선택을 더욱 공격적으로 

무효화함에 따라 국가 간 격

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요즘 금융시장을 달구고 있는 아주 강력

한 이야기 중의 하나는 ‘가상화폐’입니다. 

지난 2월부터 급상승한 가상화폐 가격으로 

인해 돈을 투자하기만 하면 이익이 생긴다

고 해서 ‘돈복사’ 시장으로까지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중국을 선두로 하여 가상

화폐에 대한 정부의 금지 및 규제정책으로 

인해 정신없이 요동치는 가치로 인해 젊은 

직장인들, 특히 20-30대 직장인들이 웃다

가 울다가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곤 

합니다. 지난 1분기 동안 가상화폐에 신규

투자한 사람들의 연령을 분석한 한국자료에 의하면 20대가 32.7%(81

만6039명) 그리고 30대가 30.8%(76만8775명)로 20-30대가 전체의 

63.5%에 해당됩니다.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투기와 신용도 없는 그런 가상화폐 시장에 

미치도록 뛰어들고 있을까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학자인 

폴 크르그먼 교수는 2009년에 등장한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

용하여 소유권도 증명되고 물건도 구입할 수 있는 화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상화폐가 현실에서 사용되는 곳은 돈

세탁이나 해커들의 부정한 요구를 들어주는 불법적인 분야들임을 지

적하며 제대로 된 화폐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용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젊은이들이 그토록 가상화폐에 목을 매는 가슴 아픈 현실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곳 외에 다른 곳에서는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자신들의 연봉이 인상되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급

속한 속도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그런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가격이 너무 높아 투자하고 싶어도 가진 자

본이 부족해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적은 

금액으로도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상화폐 시장이 된 

것입니다. 

얼마 전 가상화폐 시장에 ‘도지코인’으로 불리는 가상화폐가 등장했

습니다. 이 코인은 2013년 12월에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라는 사람

이 가상화폐를 조롱하기 위해 장난삼아 만든 것이었는데 그게 2021년

에 들어와서 4,600% 이상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2020년 0.002달

러(0.2센트)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5월 22일 34.4448전에 거래되었습

니다. 무려 17,222배 오른 셈이지요. 10불 투자했으면 172,220불이 되

니 젊은이들이 직장보다 가상화폐에 미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합니다.

도지코인이 마스코트로 일본의 시바견을 사용한 이후 개코인이 시

장에 우후죽순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눈 여겨 볼만한 것으로 

일본의 시바견에 대항하여 한국의 진돗개를 마스코트로 한 ‘진도지코

인(Jindoge)’이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자체 홈페이지도 만들고 암호화

폐거래소에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홍보를 하며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 시작해 무려 1,000조개의 진도지코인을 발행했습니

다. 그런데 이 코인을 발행한 이틀 뒤인 5월 13일, 개발자들은 한꺼번

에 시장에 175조개의 코인을 처리한 후 잠적했고 해당 웹사이트는 사

라졌고 코인은 무려 97% 급락했습니다. 발행자들은 26억원이라는 돈

을 챙겨 잠적했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일확천금을 노리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돈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매일경제신문에 의하면 단돈 50

만원만 있으면 가상화폐의 발행과 백서제작에다 판매까지 할 수 있도

록 해준다고 하니 불쌍한 세상입니다.

어느 시대나 돈에 대한 집념과 사랑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노력 없

이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를 법의 보호, 즉 합법을 가장하여 훔치려는 

시도가 공개적으로 일어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투자라는 명목

으로 인정해주는 문자 그대로 돈이 주인행세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땀 흘리며 신앙인의 걸음

을 걷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더 그리워집니다!

샬롬!
hankschoi@gmail.com

진도지코인 - 그거 개 이름입니까?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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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노예로 얽매

어있던 애굽에서 벗어나왔습니

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애굽

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했고 앞

은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 막

았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위

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도 절망적인 위기에 처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절망적인 

위기를 극복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간절히 하나님만 의

지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위기에 처한 이스

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그곳까

지 인도해온 모세를 원망했습

니다. 그것은 모세를 그들의 리

더로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0-12절).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그런 

위기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

은 그들로 하여금 위기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

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

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합니

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

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

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

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

라”(13-14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

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산

다고 하여도 위기는 닥칠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

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위

기를 통해 온전히 그리고 간절

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연

단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위기의 순간들

을 만날 것입니다. 그 위기는 

제정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건

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 가정적

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때 그 위기들이 간절히 하나님

만 의지하는 연단의 기회가 된

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께서 위기를 극복케 할 길을 여

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십

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

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

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

인가요? 

첫 번째 말씀은 “앞으로 나아

가라”(15절)는 말씀입니다. 물

론 이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 대

책도 없이 홍해 바다로 전진해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으로 절대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자유를 찾은 하나님

의 백성들로서의 신분을 지키

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

가 지나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건

지실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

의 노예 신분으로 부터도 해방

을 주셨습니다(출12:21-42).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마귀와 죄

의 노예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서 해방해주셨습니다(엡1:7). 

그리고 이 해방 속에서 사는 모

든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믿기 

전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눅9:59-62; 롬

6:16-18). 

돌아간다고 위기가 풀리는 

것이 아니고 더욱 비참한 삶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님의 피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

은 자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믿기 전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

야합니다. 믿음을 통해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믿

는 자로서의 삶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하나님께

서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우실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있

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

시하는 대로 하라는 말씀입니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들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도

록 도우실 때 그들에게 애굽의 

막강한 군사들과 싸우라는 말

씀을 하거나 홍해바다를 헤엄

쳐 건너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

았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그러

한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

팡이를 들고 손을 홍해 바다위

로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

고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

니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은 위

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베

푸실 때 예수님은 그 현장에 있

는 것들-물, 항아리, 하인들-을 

쓰셨습니다(요2:1-11). 양식이 

없어 배고픈 5000명의 사람들

을 먹이실 때  예수님은 그 현

장에서 제자들이 찾을 수 있었

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

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습

니다(요6:1-15). 

우리의 절망적인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 때로는 기적이 필

요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한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아오라

고 하시거나 도저히 하기가 불

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

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

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

하라고만 하십니다. 신명기 

30:11-14에서 하나님은 우리

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

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

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

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

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

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

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

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

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

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

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

며 네 마음에 있은 즉 네가 이

를 행할 수 있느니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적

이 필요할 때 없는 것을 찾으려 

하거나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을 가지

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주님께

서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

는 기적을 베풀어주실 것입니

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을 인도하실 때 위기가 없는 쉬

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위

기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위

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 만 전적으로 의지

하게 되는 훈련을 하시기 위함

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위기와 위기의 극복

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들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

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

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

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

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

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16-1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절

망적인 위기를 기적적으로 극

복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것을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하

십니다. 시편 50:15에서 하나

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

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

게 하리로다.”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간구하십시오. 위

기 극복 자체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에 초점을 맞

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

신대로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

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esfcross@yahoo.com

홍귀표 목사

(다민족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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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극복하는 길 

미국은 매년 5월 마지막 월

요일을 메모리얼데이로, 한국

은 6월 6일을 현충일로 제정

하여 순국선열들을 기념한다. 

1862년 미국 남북전쟁 때 

해리스버그에서 남군과 전투

를 치룬 북군의 중대장 엘리

컴(Ellicombe) 대위는 어두운 

밤, 숲 속 어디선가 들리는 신

음소리를 들었다. 피투성이 되

어 죽어가는 남군의 어린 병

사에게 최선의 치료를 했지만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대

위는 랜턴을 켜서 그 병사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그 순간 

엘리컴은 하마터면 쓰러질 뻔

했다. 그 죽은 어린 병사는 바

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었다. 남부에서 음악공부를 하

던 아들이 아빠와 상의도 없

이 남군에 입대하여 아버지 

앞에서 죽었다. 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포켓을 검사하다가 악

보가 그려진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다음날 상관에게 아들의 장

례를 치를 수 있도록 군악대

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적군의 

장례에 군악대까지 동원할 수

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비

록 적군이지만 아들을 잃은 

엘리컴 대위를 위로하기 위해

서 단 한 명의 군악병을 사용

할 수 있다고 허락했다. 엘리

컴은 그 한 명의 트럼펫터를 

택하여 아들의 악보를 연주해 

달라고 부탁했다. 우리 한국말

로는 ‘밤하늘의 트럼펫’으로 

알려진 ‘진혼곡’은 삽시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160년이 된 오늘날에는 세

계 각국의 병사들의 고된 하

루를 마감하며 평안과 안식의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

에 맞춰서 취침 나팔소리로 

퍼지는 트럼펫 솔로 곡이 바

로 엘리컴 아들이 만든 음악

이었다. 이 트럼펫 솔로는 지

금도 조국과 세계 평화를 위

해 산화한 병사들의 유해가 

안장되거나 봉안할 때 연주되

는 장의용으로 연주되고 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한다. 더 

이상 죽은 자들을 위한 슬프

고 외로운 트럼펫 연주가 그

치고 그 대신 죽은 자를 일으

키는 공중의 나팔소리를 기다

려야 한다. 언제 누가 이 생명

의 나팔을 불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들이 먼저 일어 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

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데살로

니가전서 4:16-18).  

각 나라를 지키려고 산화한 

병사들의 삶을 기리는 6월의 

호국의 달에… 사랑하는 가족

들의 목숨을 바쳐 세계 평화

를 갈구하며 슬픔을 달래는 

가족들 모두에게 이제 곧 울

려 퍼질 공중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아남은 자들

도 영접하시는 주님의 나팔 

소리가 속히 우리 귓전에 울

리는 그날을 학수고대해 본다. 

메모리얼데이를 보내고 현충

일을 기다리면서…
jykim47@gmail.com

현충일을 기다리면서…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목장일기

<2면에서 계속>

현실을 특정 주장으로 깔끔하

게 바꾸는 선택이 훨씬 더 만족

스럽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주

장을 팔고 있다. 

뉴스 속보가 발생하면 특정 

주장을 양산하는 기계들이 작동

하며 새로운 ‘증거’를 기존 주장 

속에 포함시킨다. 2016년 펄스

(Pulse) 나이트클럽에서 학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은 즉시 동성

애 혐오 주장 속으로 편입되었

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는 그런 프레임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서 수년에 걸쳐 위세를 떨치던 ‘

동성애혐오 증오범죄’라는 주장

이 와해되었다. 너무도 빠른 뉴

스 주기 속에서 사는 우리는 잘

못된 주장을 수정하기 위해 오

래된 뉴스를 검색하지 않는다. 

일단 어떤 주장이 집단적으로 

채택되면 사실과 상관없이 후대 

사람들에게 그 주장은 ‘현실’이 

된다. 

3.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

다(특정 주장은 그런 우리를 만

족시킨다)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현실보다 특정 주장을 

더 중시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바로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죄 

많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우

리가 특정 주장을 선호하는 이

유는 그것을 우리 맘대로 제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실은 통제하려는 우리의 시도에 

저항한다. 죄인 된 우리는 현실

이 우리에게 아무리 틀렸다고 

말해도 나 자신에게 ‘옳다’는 느

낌을 주는 특정 주장을 더 선호

한다. 

그리고 특정 주장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가지는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존 편견을 

확고히 하고, 내가 가진 견해의 

정당성까지 확신시키는) 특정 

주장을 담은 뉴스는 잘 팔리기 

마련이다. 게다가 내가 믿고 싶

은 뉴스만 더 많이 보게 만드는 

알고리즘은 우리를 소셜 미디어

에 더 중독되게 만들며 결과적

으로 해당 광고주에게 더 많은 

돈을 벌도록 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악순환이지

만, 그럼에도 기분을 좋게 만든

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틀

릴 수도 있다고 의도적으로 스

스로를 부인하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이런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자아 밖에 존

재하는 진리를 향한 겸손한 복

종만이 우리를 특정 주장으로 

왜곡된 거품과 교만이라는 감옥

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을 넘어 진리로

나는 뉴욕타임스의 전 칼럼니

스트인 바리 와이스(Bar i 

Weiss)가 서브스택(Substack) 

뉴스레터 창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것을 보고 감탄했

다. “이 뉴스레터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누

군가가 원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다. 어떤 팀이나 특정 집단

의 안락함이 아니라, 진리를 찾

는 사람들을 위한 뉴스레터다.”

어떤 팀이나 특정 집단의 안

락함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사

람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을 

이 세상에서 찾으라고 하면, 그

것은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그

러나 그것은 우리가 문화적, 정

치적, 개인적 주장이 주는 편안

한 애착을 포기할 때에만 가능

하다. 

교회는 각종 주장이 난무하는 

세계에서 바른 현실을 가장 분

명하게 옹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기초(

성경)와 해방의 진리(예수)가 있

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하고도 

진정한 주장이다. 성경의 주장

은 현실을 뒤집는 게 아니라 현

실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기

준과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렌즈를 제공한다. 

내가 작년에 ‘에코 챔버를 탈

출하라. 지금은 설득할 때다

(Exit the Echo Chamber. It’s 

Time to Persuade)’와 ‘우리에

게 필요한 것은 당파가 아니라 

선지자다(We Need Prophets, 

Not Partisans)’에서 주장했듯

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는 당파적 권력이나 집단 내 지

위를 요구하기보다는 초월적인 

진리를 위해 싸워야한다. 그러

나 안타깝게도 모든 면에서 많

은 기독교인이 현실보다는 특정 

주장을 더 강조하고 있고 또는 

특정 주장이 그들이 인식하는 

현실을 결정하도록 만들고 있

다.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날 우

리 복음주의권을 찢어놓고 있

다. 

그래서 나는 내가 쓴 ‘지혜의 

피 라 미 드 ( T h e  W i s d o m 

Pyramid)’에서 이렇게 제안했

다.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각종 

주장을 쏟아내는 매체(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좀 더 많은 시간을 우리

로 하여금 현실 속에 뿌리박게 

하는 소스(성경, 교회, 자연)에서 

보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

로써 초월적이고, 시간을 통해 

검증되고 손에 잡히는 진짜 현

실을 보라는 것이다.

성경과 기독교 전통 안에는 

각종 주장이 난무하는 세상 속

에서도 현실에 뿌리 받도록 하

는 충분한 자료가 담겨있다. 지

혜를 형성하는 자원에 시간을 

쏟자. 트럼프 탄핵과 같은 음모

론에 쏟을 시간을 성경에 쏟도

록 하자. 스쳐 지나가는 잡담 같

은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에 교회가 2000년 동안 쌓은 전

통으로 나 자신이 만들어지도록 

하자.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헛되고 추상적인 유혹을 떨쳐내

고 창조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

님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물학 

속에서 나 스스로를 제한하도록 

하자.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현실은 

내가 만들고 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의 헛된 주장보다 

훨씬 더 큰 만족을 준다. 기독교

인이여, 헛된 주장이 아닌 하나

님을 드러내는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자.

당파적 주장에서 벗어나...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www.chpress.net 5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목   회

       

Q: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염

소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소는 희생

을 상징하고 양은 온유를 상징하고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

는데 염소는 싸우기를 잘하고 들이 받고 별로 좋은 상징성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제물로 썼는지요? 

- 하버에서 이희은

 

A:.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소와 양과 

염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쳤습니다. 이 짐승들은 특징

이 있는데 첫째 사람들과 가까운 짐승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짐승입니다. 둘째는 대부분이 온순한 짐승들입

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동물들입니다. 소는 힘과 근면 희생을 

상징합니다. 평생 사람을 위해 근면히 일하고 나중에는 자기 

고기까지 바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소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양은 온유와 순종의 상징입니다. 예수

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으로 비유하셨고 이사야 53

장에는 도수장으로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

이 고난도 조용이 순종하셨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

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셨습니

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염소라는 짐승은 양을 닮았지만 

싸우기 잘하고 음란한 짐승의 상징인데 제물로 사용하는 것

은 저도 과거에 이해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수치와 죄와 허물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인간의 죄와 허

물과 수치를 대신하여(substitute) 희생당하는 짐승으로 염

소를 사용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는 제물들은 그 제사의 

성격에 따라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를 낳은 여인들이 드

리는 성결예식으로 드리는 제물은 순결을 상징하는 어린양

이나 비둘기였고, 번제나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은 숫양이었

습니다(레23:12, 18, 19). 그리고 제사법에서 속죄제나 기타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제물로 언급되는 동물로는 단연 염소

가 가장 많았습니다. 모든 수치와 죄와 허물을 상징하는 짐승

이었기에 염소를 제물로 잡은 것입니다.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숫염소를 예

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레4:23-24).

.그리고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속죄제의 제물로 염소를 

사용했습니다. 한 마리는 죽어서 그 피를 지성소에 자비석에 

뿌렸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

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

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 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

지니라”(레16:9-10).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신앙상담 ??
?

?
?

죄와 허물, 수치를 대신해 희생당하는 짐승으로 염소 사용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LGBTQ PRIDE 행진 뒤배경 

벌써 수년 동안 매년 6월이

면 LGBTQ 생활방식이 “정상이

고 좋은 것”이라고 알리기 위한 

축제를 하는 ‘동성애 긍지의 달

(Pride Month)”이 찾아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 행정

부의 강력한 정치적 권력행사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서부터 

지난 10년간 미국은 상상을 초

월할 만큼 모든 생활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런데 그 변화란 안타깝게도 성

경적이고 도덕적으로 건강한 변

화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의 법과 창조질서법칙을 강렬하

게 대적하는, 오히려 사탄이 기

뻐하는 문화로 변하고 있는 참

혹하고 심각한 현실임을 지각하

고 날카롭게 정신 차리고 분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LGBTQ Pride 행렬 행사

에는 크리스천 단체, 교회들도 

있습니다.     

“God is Love & Love is 

Love” “God loves LGBTQ” 라

는 팻말을 들고 LGBTQ Pride 

행사 속에 섞여집니다. 하나님

의 사랑과 공의를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죽을죄임을 분명히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동성애자들을 

전도하여 진실을 알려주고 그들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장 높

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죄 속

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랑”으로 인정하며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

랑”까지 언급한다는 것은 하나

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죄입니

다. 

더 나아가 2021년부터 새롭

게 들어온 바이든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오바마 시절에 못다 

한 SOGI 정책을 미전역으로 

다시 확장시켜 6월의 LGBTQ 

Pride 행사를 대대적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래와 같

은 행사에 노출(expose)되는 것

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는 매년 했던 행사들에 

참여한 관중들을 뛰어넘어, 그

들의 목표물이 어른에서 아이

들로 확장되었다는 무서운 사실

을 아시나요? 그동안도 동성애

커플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데

리고 나왔지만 이번에는 더 많

은 동성애인권운동가들이 아이

들을 이 행사들에 참여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돈 욕심, 얼마나 

벌어야 만족하려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LGBTQ Pride 상

품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SOGI

를 상품화하는 기업들을 보이콧

하세요! 

또한, LGBTQ 지지를 정치정

강(민주당 Political Platform)에

까지 적어놓은 정치인들과 손잡

은 모든 기업, 문화, 엔터테인먼

트들은 이맘때면 잘 알려진 상

표의 주류 회사들이 ‘긍지의 달’

행사에 참여해서 특별홍보 상품

들을 내놓는데, 이번에는 이들

이 아이들을 상대로 한 동성애 

상품, 엔터테인먼트 등을 무분

별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 십대자녀들이 주로 보는 잡

지인 Teenvogue에 의해 뽑힌 

첫 번째 LGBTQ 회사는 다름 아

닌 스타벅스입니다. 이미 아시

겠지만 저희 단체와 많은 기독

교 단체들은 스타벅스의 반기독

교적인 기업방향으로 인해 보이

콧 한지 오래 됐습니다.

2. 아이들이 좋아하는 LEGO 

장난감에도 동성애 무지개를….

지난 5월 20일 아이들을 위

한 블록 장난감을 만드는 대표

적인 덴마크 회사 ‘레고(Lego)’

는 LGBTQ+를 주제로 한 새로

운 장난감 세트를 출시했습니

다. 어떤 사람은 아래와 같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Lego같

이 어린이들이 주 고객인 회사

가 LGBTQ ‘긍지의 달을 선전하

는 상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매

우 실망스럽다”라고요.  

원래 Lego는 덴마크 말로 

“leg godt” 즉 “잘 놀도록…”이

란 뜻을 가진 아이용 블록과 형

상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

런데 이번에 LGBTQ 긍지의 달

을 기념하고자 얼굴도 없고, 성

별도 없는 형상으로 ‘LGBTQ 긍

지’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깔로 

상품을 만든 것입니다. 참으로 

어린아이들 용으로는 매우 부적

절합니다. 왜냐하면 성과 성정

체성에 대한 혼돈, 얼굴에 이목

구비 없는 인형... 이 모든 것은 

아이들에게 웃음보다는 무서움

을 줄 수 있으며 성별에 대한 혼

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단체가 더 조사

해보니 LEGO 회사는 이전부터 

조금씩 정치적 정당성(Politi-

cal Correctness)에 가담하여 정

치적 젠더방향에 반기독교 좌

파 정치인들과 같은 배를 탔다

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성애

자가 직접 설명해주고 있는 영

상참조(https://www.youtube.

com/watch?v=JD0sSiGT_t8).

더 나아가 LEGO는 이런 상품

에서 얻은 이익금을 LGBTQ 단

체들에게 기부금으로 주기로 했

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을 어떻

게 사용해야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디즈니 이번에도 또 실망스

러운…

저희 단체와 많은 기독교 단

체들은 디즈니사의 모든 상품, 

theme park도 보이콧합니다: 

https://www.gaytimes.co.uk/

culture/disneyland-made-

history-first-ever-magical-

pride-parade/

디즈니 같은 대규모의 회사를 

더 이상 가족테마파크로만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수년전부터 

돈을 탐내는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아이들에게 행복을 가져

다준다는 명목으로 무지개 디즈

니특선품을 ‘동성애 긍지의 달’ 

상품으로까지 출시한지 몇 년째 

되었습니다.   

디즈니의 대표적인 Pixar, 

Marvel, and Star Wars에서 나

온 주인공들에게 무지개 의상을 

입힌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이

러한 LGBTQ+ 상품 판매에서 

나온 수익금의 일부를 LGBTQ

를 지원하는 반기독교적인 인

권단체들에게 기부하기로 했습

니다.   

참고로, 디즈니는 회사적으

로 또는 회사원들 중에도 Child 

Porn 비디오 영상들을 판 것으

로 잡혀 들어간 사람들이 여럿

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회사들이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신 것을 

“선”이라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Tvnext.

org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LGBTQ 긍지의 달’ 아직도 문화로만 본다면...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2021년 6월 12일 토요일www.chpress.net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종   합

美 대선 첫 경선지 네바다 도전

수십 년간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의 초반 풍향계

로 주목받아온 아이오와

와 뉴햄프셔주가 다른 주

의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백인 위주의 인종 구성 때

문에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네바다주 의

회는 2024년 대선 경선을 2월 첫 번째 화요일

에 프라이머리로 개최하는 법안을 1일 가결했

다. 현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네바다주는 미국에서 경선을 가장 빨

리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양당 모두 아이오와주 

코커스와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로 대선 경선 

일정을 시작해왔다. 하지만 아이오와주와 뉴햄

프셔주는 인종적 다양성이 낮아 제대로 된 여

론을 대변하지는 못하면서 경선의 출발점이라

는 이유로 영향력만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민주

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는 4위,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바이든은 이후 네바다주 코커스에서 

2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에서 1위

를 기록하며 세를 회복했다.

제이슨 프리슨 네바다주 하원의장은 “서부 

지역에서의 처음이 아닌, 국가적 다양성을 고려

해서 네바다주가 제 자리를 가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네바다주는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경

선 방식도 당원만 참여하는 코커스 대신 일반

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로 바꿨다. 다

만 네바다주의 의지에도 계획이 실현될지는 미

지수다. 양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미시간주

와 플로리다주가 프라이머리를 전국위원회 동

의 없이 ‘슈퍼 화요일’ 전으로 앞당겼다가 대의

원 투표권이 절반으로 삭감된 바 있다. 이 때문

에 공화당 네바다주 지구당은 “양당 전국위원

회에서 경선 결과를 무시당할지 모른다”며 제

도 변경에 반대했다.

또 뉴햄프셔주는 법률로 대선 프라이머리를 

다른 주의 어떤 선거보다도 7일 먼저 시행하도

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레이 버클리 민주당 

뉴햄프셔주 지구당 위원장은 “우리는 프라이머

리를 수십 년간 지켜왔고 그 정당성은 강력하

다”고 강조했다.

도쿄올림픽 나서는 성전환 역도선수

트렌스젠더로는 처음으

로 도쿄올림픽 출전 자격

을 획득한 뉴질랜드의 역

도 선수 로렐 허바드(43)

를 향한 경쟁 선수들의 비

판이 쏟아지고 있다.

남성으로 태어난 허바드는 2013년까지 남자

역도 대회에 참가해왔다. 이후 성전환 수술로 

트랜스젠더가 된 후 여성 스포츠인과 경쟁하게 

됐다.

허버드와 같은 체급 경쟁자인 벨기에 선수 반

벨링겐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전적으로 지

지하지만 규칙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는 안 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논란이 된 허바드는 2015년 국제올림픽위원

회(IOC)가 규정한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다. 

IOC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선

수가 경기 참가 전까지 최소 12개월간 남성 호

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정 수치 미만일 

경우, 여성으로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허

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지침에 대해 이미 완성

된 뼈와 근육의 밀도 등 남성으로서 사춘기를 

겪은 성전환자가 가진 생물학적 이점을 반영하

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경쟁 선수인 반벨링헨 역시 “이런 희귀한 사

례를 연구할 때 (IOC 등이) 비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예선

에 참가한 선수 등 일부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바드의 출전에 불만을 가진 선수는 타국 경

쟁선수만이 아니다. 동료이기도 한 뉴질랜드의 

또 다른 여자 역도 선수 역시 현지 언론인 

TVNZ와 한 인터뷰에서 “다른 여성 역도 선수

들이 내게 다가와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안타깝

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평

등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허버드는 도쿄올림픽 출전을 공식 선언하지 

않았으나 출전권을 얻게 되면서 참가가 유력해

진 상황이다.

사우디, 모스크 확성기 제한조치에 국민분열

이슬람교 종주국인 사

우디아라비아가 무슬림들

의 기도를 요청하는 모스

크의 확성기 사용을 최근 

제한하면서 국민들이 분

열하고 있다고 1일 BBC가 

보도했다.

모스크의 확성기는 무슬림들이 하루 다섯 번 

기도할 때 이를 알려주는 신호다. ‘아잔’이라고 

하는 기도 시간이 되면 모든 모스크마다 코란

을 낭독하는 등 때를 알려준다. 또 공식 예배가 

있는 금요일에는 확성기로 이맘들의 설교를 모

스크 밖 주민들에게 생중계한다. 이 때문에 무

슬림조차 확성기 소리가 시끄러워 꾸준히 문제

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의 종교 담당 부서는 지난주 사우디 

내 모든 확성기 소리를 최고 볼륨의 3분의 1 수

준으로 맞추라고 발표했다. 담당 장관인 압둘 

라티프 알 세이크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 내 모스크는 9만

8000여개에 달한다. 이들 모스크에서 매일 들

리는 확성기 소리는 외부인에게는 소음이자 성

가신 소리에 해당한다.

사우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보수적 무슬

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SNS에 

해시태그(#)를 달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보수적 무슬림들은 코란 낭송 소리보다 레스토

랑이나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금지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 무슬림들은 확성기 소리 때문

에 자녀들의 수면이 방해를 받는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세이크 장관은 말했다. 그는 

TV에 출연해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맘

이 기도 시간을 알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

다”고 밝혔다.

그는 확성기 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향해 ‘왕국의 적들’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을 자극하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한 조치는 사우디의 왕세자인 무함마

드 빈 살만 알사우드가 추진 중인 ‘더 자유롭고 

덜 종교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

다.

LA, 코로나에 공작새 급증

새벽녘부터 들리는 기

괴한 울음소리는 캘리포

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일대에 급증한 공작새가 

내는 소리다. 은퇴학자 캐

서린 투틀(68)씨는 이런 

울음소리가 불만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워싱턴

포스트(WP)에 토로했다.

투틀씨가 사는 패서디나 지역이나 산 가브리

엘 등 지역에선 자유롭게 배회하는 수백 마리

의 공작새를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개체 수가 

늘어났다. 먹이를 찾느라 주택 마당을 침범해 

조경을 망쳐놓고, 지붕에 올라가 괴성을 지르

는 일이 다반사다. 특히 수컷 공작새는 자동차

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경쟁자로 착각해 부리

로 쪼아 공격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공

작새는 한국의 민폐 새 ‘닭둘기’(사람을 무서워

하지 않는 비둘기를 비꼬는 말)처럼 됐다.

WP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미친 영향으

로 분석했다. 공작새는 번식력이 강하기로 유

명하다. 그래서 거리에 있는 공작새를 인근 가

금류 농장으로 옮기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

런데 조류에 발생하는 뉴캐슬병 바이러스가 퍼

져 지난해 캘리포니아 남부 가금류 산업이 멈

췄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활동가들의 

업무마저 차질을 빚었다. 결국 ‘자유’를 얻은 공

작새의 번식이 폭발한 것이다. WP는 지난 1년

간 야생 공작새가 얼마나 번식했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6일 보도했다.

참다못한 일부 주민들은 자구책으로 사냥에 

나섰다. 독극물 미끼를 놓고, 총을 쏘는 일이 발

생한 것이다. 화가 난 주민들은 도로에 나온 공

작새를 차로 치려고 돌진하기까지 한다고 WP

는 전했다. 반면 공작새의 이색적인 자태를 좋

아하는 일부 주민은 이를 축복이라고 여겨 지

역 내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LA 카운티는 공작새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이르면 8일 표결

에 부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1000달러 벌금

형이나 6개월 징역형에 처하는 아카디아시 사

례를 참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례는 야생동

물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해 

실효성이 낮다.

최도나 다운타운 아카디아 개선협회 상무는 

“전염병 기간 인간의 활동이 줄면서 다양한 야

생동물 활동이 포착되는 건 전국적인 추세”라

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 등은 최근 워싱턴DC

뿐만 아니라 미 동부 지역 대부분에 매미 떼가 

덮쳤다고 3일 보도했다. ‘브루드 X’라는 이름의 

매미는 17년 주기로 나타난다. 미 당국은 올여

름 동부 지역에 나타난 매미 떼가 수십억, 많게

는 수백억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

는 사람은 매미 섭취를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

다.

“팬데믹 끝났다”노르웨이,이스라엘

노르웨이의 코로나19 대

응 책임자가 팬데믹 사태

가 사실상 끝났다고 선언

했다. 전국적인 확산세는 

큰 틀에서 잡혔으며 소규

모 지역 감염에만 잘 대응

하면 된다는 것이다. 노르웨이는 인구밀도가 낮

아 코로나19가 비교적 더디게 확산됐을 뿐 아

니라 정부 차원의 대응도 효과적이어서 피해를 

최소화한 국가로 평가된다.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코로나19 백신을 접

종한 이스라엘은 마지막 남은 방역 수칙인 실

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이달 중순부터 해제하

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자리수까

지 떨어지는 등 확산세가 완전히 잡혔다는 판

단에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레벤 

아비스트랜드 노르웨이 공중보건연구소 전염

병센터장은 6일 트위터에 코로나19로 입원 치

료를 받는 환자 수가 지난해 여름 이후 최저치

를 기록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게시했다. 그

는 그러면서 “이로써 팬데믹은 끝났다”고 밝혔

다.

아비스트랜드 센터장은 노르웨이 일간 VG와

의 인터뷰에서 “노르웨이는 펜데믹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제 코로나

19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빼앗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

다. 향후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르웨이는 유럽 전체에서 코로나19 감염율

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는 데다 인구

밀도도 낮았던 덕분이었다. 특히 노르웨이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나타날 때마다 

과감한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아비스트랜드 센터장은 노르웨이에서 코로

나19 확진자와 중증 환자가 급감한 원인으로 

백신 접종을 꼽았다. 그는 향후 노르웨이에서 

소규모 지역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

으며 보건 당국은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라

고 강조했다.

그는 노르웨이 국영 NRK방송 인터뷰에서 “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산불 진화에 비유하자면 

큰 불길이 잡혀서 추가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

는 없을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

곳저곳에 잔불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

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학교를 제외한 실내 공간에

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스

라엘 일간 하레츠에 따르면 율리 에델스타인 

이스라엘 보건장관은 이달 15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됐던 의료진을 격려

하는 자리에서 “감염율이 가장 높았던 5개월 

전 일일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었지만 어제는 

고작 4명에 불과했다”며 “예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 현실이 됐다. 우리가 해냈다”고 

말했다.

다만 이스라엘 보건 당국은 16세 미만 아동

과 청소년은 아직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학교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

용 수칙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Internet News
인터넷 뉴스 

내 고장 칠월은/청포도가 익

어가는 시절/이 마을 전설이 주

저리 주저리 열리고/먼데 하늘

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

고/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

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고 했으니/내 그를 맞아 이 포

도를 따먹으면/두 손을 함뿍 적

셔도 좋으련/아이야, 우리 식탁

엔 은쟁반에/하이얀 모시 수건

을 마련해 두렴.

나처럼 한국에서 입시를 치루

고 대학에 진학한 분들이라면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 시가 국

어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모두 또렷이 기억할 것이다. 이

렇게 아름답고, 희망차고, 싱그

러운 시를 온전히 음미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 시에 나오는 시

인이 말하는 ‘손님’을 추측할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①시인이 사랑하는 여인 ②학

문을 통해 얻은 진리 ③광복을 

맞은 평화로운 세상 ➃시인을 

감옥에서 석방시켜 줄 사람 ➄

옥살이를 하는 동안 뵙지 못한 

어머니. 

이 문제와 답이 먼저 기억난

다. 정답은 3번 조국의 광복이

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어도 나

일론 교복에 땀이 줄줄 흐르던 

고3 여름 청포도 문제를 풀며, 

식탁위에 올린 반짝이는 은쟁반

에 담아온 하얀 모시수건을 상

상하며 잠시 시원했던 것 같다. 

2021년 여름을 앞두고 온 세

상이 마치 광복을 맞듯이 코로

나가 끝난 새 세상에 대한 기대

와 흥분으로 가득하다. 백신접

종이 많이 진행되자, CDC는 마

스크 의무화도 많이 완화했다. 

아직 미접종 자녀들이 많은 이

때에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지

만 이번 여름은 확실히 다른 세

상이 올 것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 다른 세상을 향한 

마음이 시인의 마음처럼 온전히 

기쁘고, 흥분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시인처럼 철저히 처절하

게 준비된 마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세상을 함께 기대한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으로 우리는 

한 마음, 한 동지가 된다. 이 동

지애는 시련을 함께 이겨낸 자

들로 서로를 더 존중하고, 사랑

하며, 성숙함을 동반해야 하는

데, 아직 우리는 많은 면에 노력

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성경에서 ‘포도’와 ‘포도주’는 

여러 말씀에 비유로, 기적으로, 

선포로 사용되어 우리에게 은혜

와 깨달음을 준다. 특별히 성찬

예식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주님

의 보혈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

도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나타

낸다. 

여름의 시작인 6월! 팬데믹으

로 단절되었던 많은 모임과 만

남이 교회 안과 밖에서 시작되

는 이때, 주님의 보혈을 받은 자

로서 은쟁반에 모시수건을 준비

하는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모든 손님들에

게 청포도향기를 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
songjoungim@gmail.com

청포도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사/모/단/상

<3면에서 계속>

탄소배출량 증가를 줄이기 위

해 선박을 더욱 미끄럽게 만들기 

위한 기발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

다. 특수 자외선 페인트부터 소규

모 전기염소처리, 선체손질로봇 

등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 있

는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결국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것이다. 선박 표면에 바다 생물

이 붙어 문제가 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사

람이 치석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를 닦는 것처

럼 선박을 친환경적으로 유지하

는 것에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6. ‘슈퍼쌀’을 만들자

혹시 벼 재배과정에서 탄소발

자국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고 있는가? 사실 쌀은 비행기만

큼이나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현재 우리가 먹는 쌀의 대부분은 

물이 많은 논에서 재배되며 잡초 

제거도 이뤄진다.

그러나 재배에 사용되는 물은 

메탄을 생산하는 박테리아의 번

식에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면서 

결국 산소가 토양에 도달하는 것

을 막는다. 메탄은 1kg당 이산

화탄소보다 25배나 더 많은 지

구 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

스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일종의 ‘쌀 혁

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들은 

물이 흥건한 논 대신 마른 논에

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새로운 품

종을 개발해 물을 절약하고 농부

들을 돕는 동시에 메탄 배출을 

줄이고 있다.

현재까지 과학자들은 국제 쌀

연구소에서 650종의 새로운 쌀 

품종을 연구했고, 최고의 품종을 

이용해 재배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다.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가 소비하는 쌀 대부분은 이처럼 

메탄이 훨씬 덜 발생하는 방식으

로 재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소녀를 교육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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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양무리장로교회

임준기(林俊基)는 1883년 9월 11일

에 한국 평양 인근 용강에서 태어났

다. 1925년 8월에 상항대학 전기과에

서 공부한 임정기가 그의 동생이다. 

임준기는 1899년 11월 18일에 고향 

사람인 임광명과 결혼한 후 22세가 

되던 1905년 5월에 하와이 노동이민

자의 대열에 합류하여 아내와 딸 보배

(마조리)와 함께 일본 나가사키에서 

출발하여 하와이 호놀룰루에 입항했

고, 곧 상항을 거쳐 리버사이드로 이

주했다. 리버사이드에서 모친상 소식

을 들었던 1906년 6월 말에 아들 존

이 태어나 희비가 엇갈렸다. 

 

나성한인장로교회 인도자

미국 북장로교 나성센트럴장로교

회는 1906년에 580명의 교인을 가진 

대형교회로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본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오거스터스 B. 프리차

드 목사는 나성에 한인감리교회가 있

었지만 나성이 넓어 이곳에 거주하던 

100여 명의 한인이 한곳에 모이기가 

힘든 점을 감안하여 나성한인장로교

회를 조직하였다. 이때 임준기가 장원

근과 황사용과 함께 나성한인장로교

회 예배 인도자로 선임되었다. 

임준기는 장원근과 황사용과 함께 

프리차드 목사가 시무하던 나성 센트

럴장로교회의 방 

하나를 얻어 한

인예배를 시작했

다. 한인 30여 명

이 한 주일에 두 

번 모여 예배드

렸다. 예배뿐만 

아니라 야학을 

설치하여 센트

럴장로교회 교

인을 교사로 초

빙하여 15명가량의 한인이 매일 밤에 

모여 영어를 공부하였다. 1907년 1월 

7일 자 공립신보에서 당시의 상황을 

읽을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는 캘리포니아 지방

에서 제일 큰 도시요 또한 우리 동포 

100여 명이 거

류하는 곳이라. 

연전부터 한 미

이미교회가 있

어 주일마다 모

여 예배하거니

와 그곳(나성)은 

지방이 넓고 또

한 많은 교우가 

한 곳에 모이기

가 불편하므로 여러 교인들이 염려하

매 상천의 도우심으로 지난 동지날부

터 또 한 교회가 조직되었는데 미국장

로교회 목사 프리차드씨가 우리 한인 

교우들을 사랑하여 자기의 예배당 한 

방을 빌려 한 주일에 두 번씩 한인끼

리 예배하게 하였으며 또한 그 교정에

서 밤마다 야학교를 열고 일심으로 한

인을 가르

치는데 야

학생이 15

명 가 량 이

요 예배하

는 교인이 

30여 명에 

가까운데 

그 한인교회를 인도하는 이는 장원근, 

임준기, 황사용 삼 씨라더라.”

임준기의 목회기간 최초의 환자는 

김해준과 이태범이었다. 그들은 신병

을 치료하기 위하여 1907년 1월 초에 

상항에서 나성으로 이주하였다. 그들

은 박영순이 경영하던 여관에서 머물

면서 치료한 지 20여 일이 되었으나 

차도가 없었다. 그동안 가진 돈을 다 

써버린 바람에 수중에 한 푼도 없었

다. 이 소식을 들은 상항지방회가 그

들에게 3달러를 기부했고, 나성지방

회도 3달러를 그들에게 기부했다. 그 

후 김해준은 차도가 있었으나 이태범

은 병세가 위중하여 공립병원에 입원

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을 섬긴 임준기

의 목회를 상상할 만하다.

1907년 1월 2일에 학교가 개학하면

서 확인한바 한인 학생이 14명이었고, 

한인 야학생이 11명이었다. 이 중에 

여러 명이 본 교회 교인이었을 것이

다. 그해 3월에 김형관, 한주선, 김경

선, 박응빈, 허 학, 최봉술, 이경준, 정

창렬, 구두식, 박성준, 오봉두, 김춘만, 

이현승, 이경조, 양사익, 이인식 등 16

명이 나성으로 이주하였다. 이 중에도 

얼마는 임준기가 섬기던 장로교회에 

출석했을 법하다.

1907년 5월 11일에 공립협회 총회

장 송석준을 위한 추도식을 열고, 그

가 한인사

회를 위하

여 열심히 

활 동 했 던 

시종을 기

렸는데 공

립협회 일

반 회원들

은 망극 애통하였다. 이튿날 오후 2시

에 나성 뒷산에서 하관예배가 있었을 

때 70여 명이 참석하였고, 백인이 남

녀 8명이었으며, 마차 15채가 뒷산까

지 이동했다. 장례식에 부조한 명단에 

‘나성교회’ 이름으로 부조한 백경태, 

염세우, 이관식, 조태윤, 한형식, 이종

찬 등 6명이 본 교회 교인으로 보인

다. 

1907년 6월 21일 자 공립신보는 ‘장

교신설’이라는 제하에서 “로쓰앤길리

쓰 미국 댱로교회에셔 한인교우를 위

하야 새로 미슌을 설립하였는데 조사 

방화듕씨가 쥬쟝한다더라”고 보도했

다. 이로써 임준기의 나성 한인연합장

로교회 사역은 1906년 12월부터 

1907년 6월까지 약 6개월이었다. 본 

교회는 오늘날의 나성한인연합장로

교회가 된다.

그런데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70

년사’는 나성한인장로교회의 창립에 

관한 다른 

정보를 주

고 있다. 

1906년 초

에 상항에 

있던 방화

중 전도사

가 나성에 

거주할 때 

평양신학교 교장 마포삼열 목사가 안

식년으로 귀국하여 방 전도사를 만났

고, 이들이 미국 북장로교 나성노회를 

방문하여 본 노회의 주선으로 프리차

드 목사가 주관하여 나성 시내 벙커힐 

2층 사가를 얻어 1906년 5월 10일 주

일에 18명이 모여 창립예배를 드렸다

고 한다. 

이는 노회

가 주관한 

나 성 한 인

장 로 교 회

의 시작을 

알리고 있

다고 보인다.

임준기의 나라 사랑은 특별했다. 그

는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1905년 

4월에 도산 안창호, 송석준, 이 강, 정

재관과 함께 1903년 9월에 조직한 상

항친목회를 확대하여 공립협회를 창

립하였고, 공립협회의 공식 신문인 ‘

공립신보’ 창간에 협력했다. 1907년 1

월에 그는 을사늑약을 통하여 일제의 

보호국 체제하에 있는 조국의 국권 

회복을 위하여 비밀 경사대인 대한신

민회를 창립했다. 고종이 이상설, 이

위종, 이 준을 특사로 보내던 그해 7

월에 임준기는 나성지방회 회장으로

서 위영민, 강영대, 정등엽을 특별위

원으로 선정하여 네덜란드 헤이그에

서 개최한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하여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독립권 보호를 

추진했다. 

엎랜드 장로교회

나성에 있던 임준기가 공립협회 사

무원으로 리버사이드로 이주하였을 

때 방화중이 순회 전도사로서 섬기던 

하변한인장로교회에 출석했다. 1909

년에 그곳에서 임준기의 가정에 아들 

피터가 태어났다. 

대한인국민회 엎랜드지방회를 돕

던 김종걸이 귀국하자 임준기가 1911

년 초여름에 엎랜드로 이주하였고, 그

는 방화중이 순회전도사로 돕던 엎랜

드한인장로교회에 등록하였다. 그해 

6월 4일에 임준기의 가정에 딸 헤이

즐이 태어났다. 엎랜드에 거주하였지, 

임준기는 그해 10월에 인근에 위치한 

클레아몬트의 한인지방회 회원이 되

었고, 그달 14일에 클레아몬트 예배

당 겸 학생양성소 낙성식에 참여하였

으며, 이듬해 1월에 본 지방회 학무 

겸 대의원에 선정되었다. 

지난 3, 4년 동안 백인 사회에 쌓아

둔 임준기의 신임으로 엎랜드에는 한

인 노동자가 70여 명이나 되었다. 

1914년 10월 7일에 임준기의 딸 임헤

이즐이 민찬호 순회 전도사의 인도로 

클레아몬트 한인장로교회에서 세례

를 받았고, 이듬해 2월 7일에 임준기

의 부인 임광명이 백인 엎랜드장로교

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1915년 봄에 

임준기가 김인수, 박영순 그리고 현승

렬과 함께 네바다 로간의 100에이커

에서 참외 농사를 하였는데 그해 6월 

6일에 딸을 출산했고, 9월에는 부인이 

낙상하는 사고가 있어 희비가 엇갈린 

해였다. 

1915년 11월 말 보고에 따르면 엎

랜드 한인장로교회에 무보수 사역자

가 2명이나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중

의 한 명이 임준기일 수 있다. 그해 세

례교인은 37명이었고, 평균 주일예배 

출석수는 16명이었으며, 평균 주일학

교 출석수는 22명이었고, 한해 총 헌

금액은 57달러 67센트였다. 이듬해 6

월에 엎랜드에서 딸 헬렌이 태어났다. 

1920년 3월 15일에 백인 엎랜드장로

교회는 임준기 부부를 위시하여 한인 

52명을 교적부에서 지웠으므로 그 이

전에 엎랜드를 떠났던 것이 분명하다.

윌로즈 감리교회 

 

1919년 4월, 임시정부 조직 경축회

가 북가주의 맥스웰에서 있었을 때 임

준기가 지방회 회장이었으므로 그의 

맥스웰 이주는 그 이전이다. 그 후 그

는 윌로즈로 이주했고, 1920년 2월 21

일 오후 8시에 윌로우스 지방회를 조

직하면서 그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그해 4월에 아들 리차드가 태어났고, 

그해 9월 26일에 임준기는 그의 부인

과 딸 보배와 아들 존이 백인교회인 

윌로즈감리교회에 등록했다. 그들의 

등록번호는 443번부터 446번까지였

다. 그해 임준기는 마춘봉과 함께 

2,200에이커의 벼농사에 실패하였으

나 이듬해 다시 희망을 품고 김종림 

등과 함께 벼농사를 계속했고, 1923

년에도 300에이커의 벼농사를 했다.

임준기와 그의 가족은 1924년 6월

에 나성으로 이주하였고, 나성 한인감

리교회에 출

석 하 였 는 지 

나성 한인장

로교회에 출

석하였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교회 

생활을 게을

리 하지 않았

을 것이다. 이

듬해 7월에 셋째 아들이 목에 탄실이 

있어 수술하였지만 사망하여 큰 슬픔

을 맞았다. 그러나 임준기가 한인 아

동교육기관 기성발기에 참여했을 때

인 1930년에 딸 임혜실이, 1932년에

는 딸 헬렌이 팔리중학교에서 각각 우

등으로 졸업하였고, 아들 피터는 자동

차 뒤에 다는 트렁크식 물건 배달 스

텐을 발명하여 발명가로 이름을 날려 

위로를 받았다. 탬플 스트릿에 작은 

식물상점을 운영하면서 생활을 유지

하던 임준기가 1941년에 미국 시민권

을 신청하였고, 1954년 2월 6일에 향

년 71세로 나성에서 소천하여 인근 

앤절러스 로즈데일 공원묘지에 안장

되었다.
damien.sohn@gmail.com

123. 임준기(1883-1954)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나성한인장로교회 예배 인도, 나성센트럴장로교회 한인예배 시작
상항공립협회 시작 공립신보 발간,윌로우스지방회 조직 등 애국 

임준기

A.B. 프리차드 목사

임준기 가족

클레아몬트 한인장로교회

엎랜드 장로교회

윌로즈감리교회 교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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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교와 삶의 일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그대의 행동이 자신의 가르

침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심하

라, 그대는 자신의 혀로 한 말

을 그 생활로 부정해서는 안된

다.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여기

는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

동한다. 만약 그리스도의 종이

기를 바란다면 그대의 마음속

에 그대의 일을 헛되이 망가뜨

려 놓는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설교

뿐 아니라 행동에도 매우 조

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우리

가 진정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언어로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

로도 그를 섬겨야 한다. 행위를 

통해서도 축복을 받은 자가 되

어야 한다. 우리의 양들이 말씀

을 들을 뿐 아니라 이를 행하

는 자들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

도 자신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는 설교를 할 뿐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는 설교를 잘하는 법뿐만 아니

라 생활을 잘하는 법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

기 위해 열심을 내야할 뿐 아니

라, 자신의 삶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만약 영혼구원이 그대의 목적

이라면 그대는 강단 위에서 뿐 

아니라 강단 밖에서도 이를 위

해 살아야 한다.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 뿐 아니라 행동 잘하는 

목회자가 되자. 

첫째, 아무 흠 없이 행하여 

그대의 순전함을 유지하라. “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롬12:21)한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

신”(벧전2:23) 우리 주님처럼 

하라. 그대는 모든 사람의 종

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

들에게 몸을 낮추어 겸손하게 

나타내라. 거룩한 목적을 위해 

친숙하게 되면 많은 선을 낳을 

수 있다. 

둘째, 자선사업을 풍성히 하

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명령을 받고

도 그리스도를 위해 내놓지 못

하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모든 보화는 오직 하늘

에 쌓아두라. 초기 기독교의 변

증가였던 미누키우스(Minu-

cius Felix, 155-222)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사심이 없는 자

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람을 

위험에서 건져내는 자가 풍성

한 희생제물을 제공합니다. 이

들은 우리의 희생제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합

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가장 

독실한 자는 자신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자기 재산

을 다 내던지고 수도원으로 들

어가는 가톨릭수도사들처럼 

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위

해 갖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4.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

면서 자신은 혹시 그런 죄에 

빠져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

그대는 스스로 조심하여 다

른 사람에게 메일 그대가 경고

하고 비난하는 죄에 자신이 빠

지지 않도록 하라. 말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굴복시

키게 하지만 실제 자신은 죄에 

굴복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라. 죄를 비난하기는 쉽지만 

죄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5. 자신이 사역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는 일을 꺼

려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라.

마지막으로 그대는 자신의 

일에 필요한 자격을 다 갖추

고 있는지 주의해 살피라, 그

대는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신

비로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가

르쳐야 하므로 지식에 대해 어

린 아이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

리처럼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

는 사람은 그야말로 엄격한 자

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

나 이것이 우리의 일이요 우리

가 성취해야 할 사명이다. 우

리가 전하는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한 분이시므로 우리의 설

교를 통해 그가 높임을 받으셔

야 마땅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강단 아래서 졸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혀가 졸음

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중

들을 깨울 열정과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에게는 진리를 비판하는 자들

을 반박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호전적인 변론가들을 여러 가

지 상황과 형태에 따라 다루는 

기술도 필요하다. 우리의 일은 

인간적 노력보다 성령께서 전

적으로 도와주시고 자격을 주

셔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

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

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롬12:11)고 명하셨다. 목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

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

제 2장 자아 성찰의 이유

1. 나에게도 다른 사람들처

럼 잃거나 얻을 천국이 있다-

그대가 자신을 살펴야 하는 이

유는 이를 통해 그대가 천국

을 잃을 수도 있고 천국을 얻

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대

는 다른 사람의 영혼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도 염려해야 한다. 

자신을 위해 스스로 조심하라. 

그대에게도 다른 사람과 마찬

가지로 구원받을 수도 있고 버

림받을 수도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2. 나에게도 다른 사람들처

럼 타락한 본성이 있다-그대

가 자신을 살펴야 하는 이유는 

그대에게도 다른 사람과 마찬

가지로 타락한 본성과 죄악된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욱 자

신에 관해 조심하고 자신의 영

혼을 계속 살필 필요가 있다.

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그

대가 자신을 살펴야 하는 이유

는 그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

이다. 블레셋인들이 삼손에게 

했듯이 마귀가 그대의 힘을 빼

앗고 눈을 뽑고 그대를 조롱거

리로 삼아 자신의 승리를 자축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4. 나를 지켜보는 눈이 많으

며 나의 실족을 볼 사람이 많

다-그대가 자신을 살펴야 하

는 이유는 그대를 바라보는 눈

이 많고 그대의 실족을 목도할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

은 밤에 취하되”(살전5:7), 그

러므로 스스로 주의하고 일을 

할 때 세상이 자신을 보고 있

음을 기억하라.

<15면으로 계속>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7)                                      

설교와 삶의 일치, 죄 지적 자신에게 더 확실히 적용

구원, 타락, 유혹, 실족, 죄에 대해 더 큰 책임 인식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개혁신앙 목회자(The Reformed Pastor)” (5)“개혁신앙 목회자(The Reformed Pastor)” (5)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랐습니다. 너무 무서워 밤새 형이랑 이불 속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엄마의 비명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 조용

해지면 엄마가 죽었을까봐 달려 나와 엄마를 찾곤 했습니다. 그게 습

관이 되어 학교에서도 엄마가 걱정이 돼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가 안계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뛰어다니며 엄마를 찾아 헤매곤 했습니다. 내 안에는 늘 아버

지의 무서운 모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상한 것은 그렇게 

싫어했던 내 아버지의 모습을 내 아이와 가족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

는 나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40대 아버지, 김OO).

제가 진행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성품치유학교”에서 나눈 한 아버

지의 이야기입니다. 성품을 고민하는 가정의 사례를 보면 치유되지 

못한 과거의 아픈 기억이 좋은 성품을 방해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드

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지금의 행동은 그동안 겪은 수많은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녀의 고

질적인 성품 문제는 바로 부모인 우리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녀의 성품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말처럼 자녀의 성품을 비난

하기보다 차라리 부모인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안

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겨줄 좋은 경험

을 공유하는 전략을 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을 가며 외운 전화번호처럼 짧

은 시간만 기억되는 단기기억, 오감각을 통해 들어온 경험들이 해마

체에 저장되어 오랫동안 기억되는 장기기억, 또 장기기억은 우리가 

회상할 수 있는 명시기억과 회상할 수 없는 암시기억으로 나뉩니다.

특히 암시기억은 뇌의 어딘가에는 저장돼 있지만 의식적으로 끄집

어낼 수 없는 장기기억입니다. 소뇌, 선조체, 편도핵에 저장되어 기

술, 습관, 감정 등에 관여하는 암시기억은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

지 않는 반복적인 행동시스템을 만드는 기억입니다. 즉 머리는 기억

하지 못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는 내재된 기억시스템인 셈입니다.

또 다른 삽화기억은 과거 사건들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을 말합니

다. 의미기억은 사실, 개념, 단어 등 의미를 두고 상기시키는 기억입

니다. 절차기억은 학습, 반복을 통해 습득된 것들로 어떤 특정한 기

술, 악기 연주, 우리 몸에 익혀진 습관처럼 반복되어 기억되는 운동 

신경과 같은 기억입니다. 감정기억은 이유 없이 놀라거나 특정한 두

려움을 야기할 것 같은, 우리 몸에 기억된 감정적 경험을 통해 생긴 

감정반응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기억들이 뇌에 저장돼 있다가 위기나 사건이 생겼을 때 

불쑥불쑥 성격이 되어 나타납니다. 우리 몸에 저장돼 있던 과거의 많

은 기억이 생각, 감정, 행동으로 표현될 때 바로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이 많은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갖게 되지만 나쁜 

기억이 많은 사람들은 나쁜 성품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좋은 기억을 갖게 하

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받은 좋은 기억이야말로 자녀의 평생을 행복

하게 하는 선물이자 삶의 위기 때마다 꺼내어 쓸 수 있는 방패막이 

됩니다. 좋은 추억의 박물관이 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좋은 성품으로 당당하게 막아 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와 좋은 기억을 만들어 보세요. 자녀에게 다른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 가장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좋은 성품은 부모가 자녀의 기억 속에 물려주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goodtreeusa@gmail.com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성 품 칼 럼 



모든 사람들은 복을 좋아한

다. 한국인은 새해에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며, 중국인은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달아

놓고 복의 도래를 기원하며, 미

국인은 “God bless America”

를 노래하고 “God bless you”

라며 기원한다.   

예수님 당시 로마제국은 행

복에의 추구가 사회적 현상이

었다. 로마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문화를 이룬 시기

이다. 철학자 시세로와 같은 지

성인은 행복은 자연의 탐구, 지

혜의 탐구, 격정으로부터 자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로마사람들의 삶 속에 팽

배해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은 

물질적 부유와 쾌락의 추구였

다.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사

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공통점

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다. 이 

땅에서 물질이 풍부하고 건강

하게 오래 사는 것을 추구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러

한 행복관을 보면서 참된 행복

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셨다. 예

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여덟

가지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

면서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

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다. “심

령이 가난한 자”(3절), “애통하

는 자”(4절), “온유한 자”(5절), 

“마음이 청결한 자”(8절) 등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다. 이 말

은 곧, 참된 복은 마음에서 시

작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사람

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고, 감각

적인 존재이다. 사람은 보고, 

만지고, 듣고서 마음에 어떤 판

단을 한다. 사람은 그 판단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마음이 괴

로움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끼

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람이 

주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

다가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순

식간에 불행감을 느끼기도 한

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마음을 

잘 먹어야 한다.   

고대의 왕들은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소유한 자리이다. 당

대에 가장 복 받은 사람일 것이

다. 그래서 남자들은 누구나 한 

번 쯤은 고대의 왕으로 사는 꿈

을 꾼다. 구약 이스라엘에 아합

이라는 왕이 있었다. 아합은 어

느 날 높은 곳에서 자신의 왕궁

과 주위를 내려다보았다. 넉넉

한 산과 들판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했다. 그런데 왕궁 가까운 

곳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궁 가까이에 자

신과 다른 일반인이 산다는 것

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이 누

구의 소유인지 알아보았더니 

나봇의 포도원이었다. 그래서 

아합왕은 나봇을 불러서 그 포

도원을 자신에게 팔 것을 제안

했다. 그런데, 나봇은 조상이 

물려준 땅이기에 팔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

게 했는가? 왕상 21:4절에 보

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

하니…” 한 나라의 왕이 작은 

장난감 때문에 토라진 아이처

럼 토라지고 화가 났다. 세상에

서 가장 영광된 자리에 있는 왕

이, 작은 포도원을 때문에 순식

간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

나이가 되었다. 그의 손에는 물

질과 권세가 넘치는데, 그의 마

음은 욕심과 고민으로 가득 찼

다. 작은 물질 때문에 모든 것

을 가진 왕이 세상에서 가장 불

행한 사나이로 변했다.  

사람의 마음은 제한이 없다. 

사람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가

능하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모

든 요술을 부릴 수 있다. 사람

은 자신에 마음에 궁을 지을 수 

있고,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있

다. 사람의 마음은 요술 화폭이

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어두운 바다를 그릴 수 

있고 끝없이 높고 찬란한 우주

를 그릴 수 있다. 사람은 자신

의 마음에 슬픈 자화상을 그릴 

수 있고 기쁨에 찬 자화상을 그

릴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불

행을 만들 수 있고 행복도 만들 

수 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

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사람

의 마음 또한 믿을 것이 못된

다.  사람의 마음은 예수 그리

스도로 채워질 때에 참된 가치

와 행복이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

수의 마음이니..”(빌2:5). 사람

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품을 때에 시대와 물질

과 환경과 상관없는 가장 행복

한 사람이 된다. 
cyd77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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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국 목사
(미시아나한인교회) 

목회서신 

예수의 행복론(2)-행복은 마음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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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라는 공간은 또 하나의 

쉼의 장소거든요. 커피한잔의 

여유를 즐기러 오시는데 친절

과 편안함을 드린다면 손님들

은 이곳에 있는 동안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니까요.”

까페라떼를 15년간 운영해

왔다는 박수연 사장. 그가 커

피숍을 하게 된 것은 어린 시

절부터 커피숍을 운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현실

화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커피숍은 모든 여성들의 로

망이라고 생각해요. 예쁜 가게

에서 맛있는 커피를 손님들에

게 대접하고 싶었었거든요”

커피숍을 시작하기전과 시

작 후의 차이점에 대해 그녀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와 같은 거

라는 대답을 했다.

“비즈니스를 하기 전 커피숍

의 모습은 주인이 우아하게 커

피를 대접하면서 일상을 즐기

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비즈니스를 시작하니 그러한 

우아함은 사라지고 주인혼자 

모든 것을 신경 써야 하는 것

이었죠. 손이 거북이 등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서 생각한 것은 카페를 찾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특별히 까

페라떼는 한인타운에 거주하

는 이민자들이 지친 이민생활

에서 작은 휴식을 취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따

뜻한 미소와 함께 최고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고백했다.

“저희 카페를 찾아오시는 분

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

신 소명인거 같아요. 성경에 

보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

게 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비

록 그 말씀이 비즈니스하고 관

계는 없지만 저희 가계를 찾아

오시는 분들에게 해드리는 건 

최고의 음식 서비스와 작은 친

절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곳

에 오셔서 커피한잔 시켜놓고 

몇 시간 동안 커피 리필만 몇

잔씩 하며 계시는 분들에게도 

편안히 계시다 돌아가실 수 있

게 하고 있답니다.”

기자가 그가 운영하는 커피

숍 이름을 ‘까페라떼’로 정한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이 커피

숍을 인수하기 전부터 이곳이 ‘

까페라떼’였으며 ‘까페라떼’라

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며 ‘까

페라떼’라는 이름에 걸맞게 손

님들에게 최고의 맛을 제공하

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커

피의 커피숍을 시작할 때 가장 

맛이 좋은 커피를 찾는 작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커피를 한잔만 마셔도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는 박 사장은 좋은 맛을 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커

피를 연구하게 됐고 맛있는 하

우스커피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덕분에 그가 만든 

커피 맛을 좋아하는 자들이 생

겨났으며 수년간 까페라떼를 

찾아오는 단골손님들도 생겨

나게 됐다.

그는 좋은 맛과 더불어 건강

함도 유지해야겠다는 마음으

로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음식을 정성을 들여 만든다고, 

매일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

들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메

뉴로 지정하면 좋을지에 대해

서도 연구하게 된다고 한다.

“베이글은 라치몬트의 노아

베이글에서 신선한 베이글을 

가지고 옵니다. 커피 원두는 

유기농으로 된 것을 찾지요. 

과일주스는 신선한 생과일을 

사용해서 만들고요. 새로운 음

식을 만들 때는 사전에 여러 

번 만들어보고 메뉴로 내놓아

도 됐을 때 손님들에게 판매된

답니다. 다행히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커피도 그

렇지만 제 입맛에 맛있다고 여

겨지는 것이 손님들도 맛있게 

드실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

거든요.” 15년간 같은 곳에서 

비즈니스를 해온 박수연 사장. 

그는 새롭게 비즈니스를 준비

하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

은 꾸준함이라고도 조

언했다.

윌셔연합감리교회

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박수연 사장은 “

코로나19 팬데믹이 시

작되기 전까지는 매주 

토요일 오전 커피숍에

서 바이블스터디 모임

을 가졌었다”며, “팬데

믹 중에는 스터디 모

임을 줌으로 전환해서 

참여하고 있다”고 말

했다. 팬데믹기간 비

즈니스를 운영해도 되

는 업종에 까페가 포

함돼서 비즈니스를 지

속할 수 있었지만 테이크아웃

만 가능하기에 매상이 절반이

상 줄어드는 어려움 속에 있었

다고 언급했다. 박 사장은 이

러한 어려움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매상이 많이 줄었지만 다

행히 테이크아웃이 가능해서 

음료와 음식을 파는 데는 지장

은 없었다”고 말하는 그는 “믿

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

과 기도생활을 해왔었고 1주

일에 한번 바이블스터디 모임

도 계속해왔기에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려

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

고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주님

의 위로가 감사가 되고 그것이 

손님들을 대할 때 웃으면서 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연 사장은 “커피숍이 

까페라떼를 찾아오는 손님들 

그리고 이곳을 이용한 손님들

에게 한결 같이 친절하고 따스

함을 안겨준 공간이 되었으면 

그리고 모든 손님들에게 편안

함을 제공하는, 그리고 지칠 

때 커피한잔으로 손님들이 힘

을 얻는 커피숍 사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팬

데믹 기간이라 혼자 일하지만 

언젠가 모든 것이 정상화 돼 

종업원이 일하게 될 때 이곳에

서 일하는 종업원은 주인의식

을 가지고 일했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하기도 했다.

카페 까페라떼 영업시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8시

까지다.

까페 위치는 3130 W.Olympic 

Blvd. #100, LA(올림픽과 하버

드가 만나는 서독안경 건물)이

다. ▲연락처: (323)734-4606
<박준호 기자>

커피 한잔으로 힘을 얻는 곳...

인/터/뷰
까페라떼 사장   박수연

한인타운 올림픽가에 한 아담한 카페가 있다. 

70-90년대 팝과 영화음악이 흘러나오는 이곳

에 드나드는 손님들은 밝은 표정과 미소를 머금

은 채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까페라떼라는 이

름의 커피숍은 15년 이상 이곳에서 손님들을 맞

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이곳에 오는 

손님들과 커피숍 주인과의 대화의 모습은 옆집

누나가 동생들과 나누는 대화처럼, 혹은 삼촌이

나 이모와 조카의 대화처럼 다가온다. 커피숍이

라는 장소는 단지 손님과 주인간의 비즈니스 관

계가 아닌 동네주민들이 나누는 모습에 정겨움

이 넘쳐나는 느낌을 준다. 까페라떼 사장 박수연 

씨는 이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따스한 미소

와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의 마음속에 행복바이

러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이곳을 방문하는 손

님들에게 까페라떼를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질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고 한다.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회장 손성대 장로)가 6

월 5일 2021년 처음으로 대면 기

도회를 열었다.

오전 7시 뉴욕평화교회(담임 

임병남 목사)에서 열린 기도회는 

박용기 장로(수석부회장) 인도

로 대표기도 장세활 장로(사무총

장), 말씀 마바울 목사(부회장), 

회장인사, 합심통성기도, 마무리

기도 강현석 장로(명예회장) 순

으로 진행됐다.

마바울 목사는 골로새서 3:1-

14 말씀을 본문으로 “새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펜데믹 시대를 살고 있

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징벌을 내리셨는지 회개하며 열

심히 기도하고, 특별히 이른 아

침 새벽기도를 통해 날마다 기도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전했다.

합심통성 기도는 1)나라와 민

족,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2)코로

나 종식, 경제부흥과 사회적 안

정을 위하여 3)반기독교적인 법

규정 “평등법”이 속히 철회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이 

이 사회에 널리 전파되도록 제목

으로 3분여동안 뜨겁게 기도한 

후 마무리 기도를 했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그동안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대면

기도회로 모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며 “월례기도

회뿐 아니고 날마다 국가와 민족

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말하고, 

단비TV 1분 기도회에 참여자들

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자기 순서

대로 기도하기를 부탁했다. 

손 장로는 한국본부가 10월경 

연례국가조찬기도회를 가지려 함

에 따라 뉴욕지회는 내년 2-3월

경으로 연례기도회를 계획한다고 

밝히고, 단비 TV 1분기도회에 황

창엽 부회장(K.E.B 하나은행장)이 

새로 추가됐다고 발표했다.
<기사제공: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박사) 제 3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6월 7일 오후 

7시 본교가 위치한 퀸즈장로교

회당에서 열렸다. 이날 목회학

석사(M. Div) 5명, 선교학석사

(M. Miss) 2명, 신학사(B, Th) 

3명 등 총 10명이 학위를 받았

다.

학장 김성국 목사는 “정보가 

넘치는 이 시대에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진리”라며 “어두

운 세상에 진리를 밝히는 졸업

생이 되라”고 훈시했다. 

김 학장은 “또 각자 섬기는 

교회의 역사를 사랑하고, 존중

하고, 발전시키라”며 “여러분

들로 인해 소망이 깃드는 교회

가 되도록 하라”고 말하고 “똑

똑하다, 일 잘한다는 말보다 섬

기는 성품을 가지라”며 가족과 

교회와 신학교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예배는 김성국 박사 사회로 

기도 이종원 목사(KAPC 뉴욕

노회장), 성경봉독 홍승룡 장로

(이사), 찬양 글로리아싱어즈, 

말씀선포 오세훈 목사(KAPC 

총회장), 학사보고 강기봉 목사

(학생처장), 학위수여 시상 훈

시 김성국 학장, 졸업생을 위한 

기도 장규준 목사(총동문회장), 

격려사 조문휘 목사(교수), 축

사 백운영 목사(이사), 답사 최

의화(졸업생), 기념품 증정 졸

업생 김성은 재학생 임지홍, 광

고 이종원 목사, 축도 이용걸 

박사(교수) 순서로 진행됐다.

오세훈 목사는 “그리스도로 

옷입자”(롬13:11-14)라는 제

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고 장영

춘 학장을 회고하며 감개무량

하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졸업은 학업을 

끝낸 것이 아니고 한 매듭을 맺

은 것을 의미하며 또 다른 시

작, 새출발을 의미하기도 한

다”며 “어떤 마음으로 새 출발

할 것인가 묻고 첫째, 강한 믿

음으로 출발하라 둘째, 빛의 갑

옷(전신갑주)을 입으라 셋째, (

그리스도의 옷을) 단정히 입으

라”고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

만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을 바

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

으며 살라”고 말했다.  

조문휘 목사는 마태복음 28

장 18-20절을 읽고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영광스러

운 길”이라며 “1)하나님이 세

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2)사

역현장인 교회, 성도는 주님의 

피로사신 곳이다. 3)섬기는 도

구는 성경 하나뿐이다. 자부심

을 갖고 지상명령을 멋지게 완

수하라”고 격려했다. 

백운영 목사는 “하나님이 여

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들어서신 것을 축

하하며, 오랜 시간 신학교를 운

영해오신 교수 동문들을 축하

하고, 졸업생들을 배출한 각 교

회에 축하한다”며 “이 길은 고

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달려가

는 졸업생들을 축하한다”고 말

했다. 

최의화 졸업생은 “다음세대

에 개혁주의신학에 입각한 진

리의 빛을 전하겠다”며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 복음에 빚

진 자로 충성된 일꾼으로 타협

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며 초

심을 잃지 않고 담대히 전하겠

다”며 교훈인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음으로 답사했다.

이날 졸업생은 다음과 같다. 

△목회학석사(M. Div): 김성

은(공로상), 문맹숙(학장 우수

상), 이성남, 장수자, 최의화(학

장 최우수상) △선교학석사(M. 

Miss): 장연숙, 최화순(이사회

상) △신학사(B, Th): 김복순(

학장 우수상), 박경희, 윤경선.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는 

1987년 고 장영춘 박사에 의해 

개교한 이래 2018년 제 2대 김

성국 박사가 학장에 취임했으

며, 목회학석사 256명을 비롯

해 기독교교육학석사, 교회음

악석사, 선교학석사, 여교역학

과, 신학사, 교회음악학사 등 

총 515명이 졸업해 목회자와 

선교사, 전도사 등 하나님의 일

꾼으로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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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컨텐츠 컨테스트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대표 황영송 목사)가 팬데믹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의 신앙생활 증진을 위해 ‘청소년 컨텐츠 컨테

스트’를 주최한다. 6월 20일부터 신청비 20달러(aycny.org에

서 다운로드)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마감일은 7월 31일이며 

주제는 ‘기독교인’, 3-5분의 영상 컨텐츠로 드라마, 카툰, 뮤직

비디오 등 자유선택. 1등에게는 아이패드 에어, 2등 애플 워치, 

3등은 에어패드 프로를 상품으로 수여한다.

▲문의: (718)279-1313, contentcontest@aycny.org

무료 호돌이 여름학교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 호돌이 초등학교 프로그램이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19일까지 6주간 무료 여름학교로 운영

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진행하며 

커리큘럼은 다음 학기 공부를 미리 준비하고 미술, 과학실험, 

사회성 향상 등 다양한 액티비티로 구성된다. 9월에 킨더가든

에 들어가는 학생부터 현재 5학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교재 

및 모든 액티비트 관련 재료들을 무료로 공급한다. 수업은 온

라인으로 진행되면, 선착순 20명. 

▲문의: (917)497-4024, 이메일 mjyou@kafsc.org 

동부교계 게시판동부교계 게시판

동부개혁장신 제 3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교수 졸업생, 이사들이 기념촬영 했다.

투표참여로 2세 후보자들 돕는다 

“이민자들은 모두 한 달란트 받은 자”

내년 2-3월경 연례기도회 계획

뉴욕교협, 한인 2세 뉴욕시의원 후보자들과 만남

박성현 박사부부 저서 “한 달란트” 사인회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2021년 첫 대면기도회

뉴욕교협(회장 문석호 목사)이 

뉴욕시의원으로 출마한 한인 2

세 민주당 후보자들과의 만남을 

지난 6월 3일 오전 10시30분 베

이사이드 칠성가든에서 가졌다.

총무 한기술 목사 사회로 진행

된 모임에서 회장 문석호 목사는 

마태복음 5장 16장을 읽고 “이같

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하는 크

리스천인데 사실 정치인들에게

서 착한 행실을 찾아보기는 힘든 

세상”이라며 “그러나 우리 2세들

은 신앙의 사람들이므로 1)공적

인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며 2)한인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기를 바라

고, 우리는 이들을 후원해야 한

다”고 말했다.

이날 리차드 리(19지역 시의원 

후보)와 린다 리(23지역 시의원 

후보) 그리고 뉴욕시장으로 출마

한 중국계 앤드류 양의 부인이 

합석해 각각 소견을 밝혔다.

리차드 리는 지난 7년간 뉴욕

시의회 법안 및 예산 디렉터와 

한인최초 퀸즈보로청 예산국장

으로 재직했다. 

린다 리는 소셜워커로 KCS 김

광석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활동

하고 있다. 

이날 후보자들은 일단 예비선

거에 많이 참여해 주기를 호소했

다. 투표가 힘이기 때문이다. 뉴

욕시에 거주하는 아시안이 45%

인데 투표율은 23%에 지나지 않

으며 이 같은 상황은 50여명의 

시의원 중 아시안은 단 2명뿐으

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세스양은 요즘 아시안 증오

범죄 증가에 대해 언급하며, “아

시안들이 힘을 합친다면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강

조했다.

이어 안창의 목사, 이춘범 장

로, 김진화 목사 안경순 목사, 이

종명 목사, 김희복 목사 등이 격

려의 말을 했으며 이재덕 목사가 

식사기도 했다.

뉴욕시장과 시의원 예비선거

는 6월 22일이며,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조기투표 할 수 있다. 

장소 및 방법은 www.

nykoreansvote.com에 자세히 나

와 있다. 
<유원정 기자>     

고든콘웰 신학교 구약학교수

인 박성현 박사와 부인 장현경 

교수의 저서 “한 달란트” 사인회 

및 간증예배가 6월 7일 오전 10

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

사)에서 열렸다.

이희선 목사 사회로 시작된 사

인회 및 간증예배는 문석호 목사

(뉴욕효신장로교회, 뉴욕교협회

장)가 축하의 말을 한 후 박성현 

교수와 장현경 교수의 간증, 서

평으로 이어졌다.

문석호 목사는 “박 교수가 구

약학자라 신학적인 책인 줄 알았

는데 서평이 아닌 축하의 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간증책이었다”며 “

이 책은 성공스토리가 아니고 아

직도 진행 중인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주님의 섭리와 손길

이 있는 책”이라고 말하고 “어떤 

학문적 책보다 귀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박성현 교수는 “중학교를 중

퇴하고 고등학교를 자퇴한 자신

이 교수로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

지 못했다”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리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

고 저를 결단케 하신 과정이 있

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

다.

박 교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24-25절, 이사야 61장 등을 

소개하며 “이민자들은 모두 한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

한다”며 다음세대가 하나님 안

에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기 바

란다고 말했다.   

정현경 교수는 “남편과 만나

고 살아온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고

난이 닥쳐왔을 때가 선교의 시작

임을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고백했다.

서평을 맡은 이은수 목사(뉴욕 

큰샘교회 담임)는 이스라엘 목회 

때 박성현 교수를 교인으로 만나 

형제처럼 지냈다며 이 책을 읽고 

“1)하나님이 박 교수를 위대한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 키

우셨다. 2)박 교수가 겸손과 온유

의 사람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

다.

이어서 유원정 편집국장(본지)

은 저자들을 오늘 처음 만났다며 

“한국인으로서 한국이 아닌 타

국 여러 곳을 사역지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가 절절하다. 또 

한 달란트라고 하셨지만 절대 한 

달란트가 아님을 책을 보면 알게 

된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박진수 목사는 즉

석에서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

으며, 박상일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한인노숙인 쉼터구입을 추진중

인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

사)이 6월 4일 현재 총 300,985달러

를 모금했다. 이로써 1차 모금액 

40만 달러 중 75%를 달성했다.

박성원 목사는 “펜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각계각층의 한인

들과 단체, 교회들이 따뜻한 마

음과 정성을 담아 한인노숙인 쉼

터 구입에 협력해줘 마음 깊이 

감사하다”고 전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했다.

▲후원문의: (718)683-8884

<기사제공: 뉴욕나눔의 집>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

사) 바자회가 6월 한달간 매주 

토요일 열리고 있다, 

퀸즈장로교회는 매년 봄 가을

로 대대적인 선교바자회를 개최

해 지역사회에서 많은 호응을 받

았으나 펜데믹으로 지난해부터 

토요일에 한해 한달간 음식주문 

바자회를 열고 있다.

메뉴는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주로 김치류, 육개장, 생

돈까스, 월남쌈, 컵밥, 떡볶이, 고

기만두, 돼지족발, 미역, 다시마, 

멸치, 새우젓, 고추장, 된장, 쌈장, 

깻잎, 진미채, 차요테장아찌, 잡

채, 달고나라떼, 치미추리 소스, 

김부각, 올가닉 생닭 등이다. 

전화(718-886-4040)로 오더

하고 토요일(12일, 19일, 26일) 

오전 6시4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픽업하면 된다.

바자 수익금은 8월에 열리는 단

기선교(줌화상으로)에 사용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나눔의집 1차 모금액 75% 달성

퀸즈장로교회 6월 한달간 선교바자회 

“어두운 세상에 진리를 밝히라!”
동부개혁장신 제 3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2021년 첫 대면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한인2세 뉴욕시의원후보 리차드리, 린다리, 뉴욕시장후보 앤드류양 부인 등이 뉴욕교계 목회자들과 기념촬영 했다.

박성현 박사부부 저서 “한 달란트” 사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퀸즈장로교회 선교바자회 첫날인 지난 5일 주차장에서 음식을 서브하고 있다.    



엘피스가정사역원(대표 박운

송 목사) ‘사모행전’ 출판감사예

배 및 선교사 파송예배가 5일 오

전 11시 LA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 김호용 목사)에서 열렸다. 

박운송 목사는 “엘피스가 6년 

전 창립예배를 드렸다. ‘사모행

전’을 출간하게 된 것은 하나님

의 은혜다. 가는 교회마다 저의 

시선이 사모님들께 향했고 그분

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었

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려

운 사모들을 위한 사역을 하라

는 마음을 주셨다. 사모들의 정

체성과 이야기를 모아 소책자를 

만들었다. 이 책을 통해 사모님

들의 정체성 회복이 이뤄지며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소

원한다”고 인사했다. 

문정란 목사 찬양인도로 시작

된 이날 예배는 박운송 목사가 

감사메시지를 전했고 박성민 박

사(SaG 대표)의 축사, 김승주 집

사 기도로 이어졌다. 

이날 김호용 목사가 ‘아픔을 

넘어 회복을’(롬12:15)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박운송 목사가 ‘사모행

전’ 책 소개를 했으며 황화진 선

교사 파송식을 가졌다. 

중동 A국 아프리카 난민을 위

해 사역하게 되는 황 선교사는 “

코비드19로 1년 여간 모든 게 

얼어붙은 거 같지만 열방은 부

흥의 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다”며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선

교사로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

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한다. 선교지의 사

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한다”

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박성민 박사 축

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www.chpress.net 11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서부교계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

인 목사) 설립 20주년 감사예

배가 6일 오전 11시 대면과 비

대면으로 드려졌다.

펜데믹으로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려오던 남가주든든한

교회는 설립 20주년 감사예배

를 기점으로 전폭적인 대면예

배를 실시하고 120여명의 성도

들이 참석해 은혜가운데 예배

를 드렸다.

김현인 목사의 인도로 시작

된 감사예배는 이진도 장로 기

도, 박신욱 목사(시드선교회 대

표) 설교, 임윤택 목사, 오은규 

목사, 임태호 목사의 축사로 진

행됐다.

박신욱 목사는 ‘새로운 차원

의 삶’(행1:1-8)의 제목으로 말

씀을 시작하며 교회설립 시기

부터 함께 했던 고 김충일 목사

와 멕시코 단기선교를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순교한 고 김옥

란 사모를 향해 "두분은 한알의 

밀알이 되셨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 김충일 목사는 30대

에 남미에서 교회를 개척해 크

게 성장하는 교회로 세운 뒤 60

세에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 온 

이민자를 위해 교회를 개척해 

뿌리와 기초가 든든한 교회이

며 꿈과 비전으로 선교하며 이

민자를 섬기고자 세워진 교회”

라고 말씀을 이어갔다. 

박 목사는 “날마다 사랑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구제하고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처럼, 새

로운 차원의 믿음과, 삶의 차원

이 다른 성도들이 되고 새로운 

차원의 선교에 앞장서서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된 교회가 되

기 바란다”고 강권했다.

이어 임윤택 목사(풀러신학

교 교수)는 “오늘 예배를 통해 

큰 기쁨과 감동을 느낀다. 이 

교회는 지성적 복음주의를 대

표하는 목사님이 세우셨다. 또

한 남미의 열정을 동반한 예수

님의 든든함으로 세워졌다. 앞

으로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의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될 것

을 기대하며 축하한다”고 축사

했다. 

오은규 목사(밀라선교회 대

표)는 “세상에는 세워졌다 무

너지는 교회가 종종 있는데 지

난 20년 동안 든든히 세워져간 

교회를 보며 감사하며 축복한

다. 주님오실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지길 축원한다”고 축사했

다. 

또한 임태호 목사는(시드선

교회 부대표) “든든한교회는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이는 교

회다.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를 이뤄가는 교회라고 생각한

다. 20년 동안 정착했다면 이제 

흩어지기 위해 모여야 한다. 다

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

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한 뒤 박신욱 목사의 축

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본 교회는 설립기념 선

물과 아사도를 준비해 축하 잔

치를 마련하고 교제의 시간을 

이어갔다. 남가주든든한교회는 

2001년 김충일 목사가 뜻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설립해 

부흥해 오던 중 2008년 지병으

로 소천한 뒤 2009년부터 2대 

담임으로 김현인 목사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이끌어오고 

있다.
<이성자 기자>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임성진 박사) 온라인 학위수여

식이 5일 오후 1시에 열려 106

명이 졸업했다. 

임성진 총장은 “2019년 말부

터 시작된 코비드19로 전 세계

가 위축되고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신앙생활과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으로 다

가왔다”며 “어려움은 좌절의 

시기였지만 새로운 문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WMU가 더

욱 내실을 다지면서 우리학교

를 졸업하는 인물들을 영성과 

인성 및 사역역량을 훌륭하게 

갖춘 탁월한 사역자로 훈련받

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졸업생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사역지로 보내지게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맡

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길 축

원한다”고 말했다. 

신선묵 부총장 인도로 시작

된 이날 학위수여식은 최윤정 

교수가 기도했으며 신선묵 부

총장이 학사보고를 했다. 

이어 총장, 부총장, 이사가 학

위수여를 했으며 최원현 학우

가 축가를 불렀고 임성진 총장

이 총장메시지를, 졸업생 한미

정 학우가 답사했다. 

이어 참석자 모두가 헌신의 

기도를 했으며 교가를 함께 부

른 뒤, 루이스 모랄레스 교수 

축도로 마쳤다. 

이날 학위수여자는 △기독교

상담학 준학사(AACC) 8명 △

기독교사역학 준학사(AACM) 

9명 △기독교상담학 학사

(BACC) 9명 △기독교사역학 

학사(BACM) 2명 △간호학학

사 46명 △상담심리학 석사

(MACP) 22명 △음악학석사

(MAM) 5명 △신학석사(MAT) 

4명 △목회학석사(M.Div) 14

명 △교회음악학 박사(DCM) 5

명 △목회학박사(D.Min) 10명 

등 총 106명이 학위를 수여받

았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서부교계 게시판

미주복음방송(GBC, 사장 이

영선 목사)은 커뮤니티의 선한 

사역을 이끄는 ‘나눔 On(온) 캠

페인 퍼스트 펭귄’을 선정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커뮤니티 회복을 위

해 지난 4월 20일에 진행된 나

눔On(온) 캠페인 특별 공개 생

방송에 모두가 한마음이 돼 

106,663.12달러의 성금이 모아

졌다. 

GBC측은 “나눔온 캠페인을 

통해 GBC에 맡겨진 이 물질은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 펜

데믹 가운데 세상의 작은 변화

를 위해 GBC가 헌신하고자 한

다”고 말했다. 

1차 ‘퍼스트 펭귄’은 5월 19일

까지 많은 단체들이 지원한 가

운데 주어진 심사기준(도전, 전

문, 창의, 성실)을 토대로 선정됐

으며, 나눔 활동비 지원금으로 

5,000달러씩을 지원한다. 퍼스

트펭귄에 선정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

종희 목사): 장애인 선교기관이

며 사역을 통해 남가주에 있는 

장애인과 가족을 돕고 있으며, 

사랑의캠프 운영. △Wilderness 

International Church/광야국제

교회(대표 빌리 노 목사): 무슬

림을 포함한 다민족 선교사역(

홈리스포함)을 위한 개척교회. 

△Delirium Musicum(대표 

Etienne Gara): 20명의 젊은 현

악연주자로 이뤄져 소외된 곳을 

찾아 콘서트 등 연주로 위로와 

회복 △Overflow Ministry(대표 

신용한): 다음세대를 위해 기독

교문화 콘텐츠로 선교하는 찬양

사역단체 △방주교회(담임 김영

규 목사): Mannamill 프로젝트 ‘

한끼 나눔’으로 지원한다. 소외

된 시니어를 위해 아파트를 방

문해 점심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랑의 점심식사’로 함께 섬기

고 있다. 

또한 선교사를 위한 미션펀드

를 받게 된 선교사는 1차로 9개 

국가 10명의 선교사로 선교후원

금은 1,000달러씩이다. 지원받

게 되는 선교사는 다음과 같다. 

△김창식 선교사(태국) △노

진태 선교사(캄보디아) △강순

철 선교사(방글라데시) △김수

경 선교사(잠비아) △유진상 선

교사(이스라엘) △이상란 선교

사(타이완) △남학현 선교사(파

라과이)  △김종철 선교사(캄보

디아) △오정환 선교사(인도) △

김용신 선교사(아이티). 

그 외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1차 개인수혜자는 6명이며, 올

해 말까지 지원자를 계속해서 

접수하고 있다. 

한편 MICA(Miss iona l 

Church Allience)와 미주복음방

송이 함께하는 ‘Mannamill 프로

젝트 한끼 나눔’은 6-7월 2개월 

동 안  진 행 된 다 .  w w w .

mannamill.com을 통해 점심 한

끼를 무료로 나누는 프로젝트

다. 

“나눔-On(온) 캠페인 2021”

에 동참을 원하면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www.kgbc.com)를 통

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

은 이메일 nanum-on@kgbc.

com 또는 (714)484-1190로 하

면 된다.
<박준호 기자>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40회, 41회 학위수여식이 

5일 오전 11시 본교 예배실에

서 열렸다. 

이상명 총장은 “배움의 공동

체가 지닌 생명력은 역사와 전

통에 있다. 졸업생들은 하나님

의 신실한 일꾼으로 본교의 역

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선지생

도들이다. 본교는 작게는 목회

자를 양성하는 산실이고, 또 크

게는 미주지역의 교회와, 또 세

계라는 무대에서 사역할 하나

님의 귀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영성과 지성의 전당”이라며 “

미주장신대가 나날이 성장 발

전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오

늘 졸업생들이 모교인 미주장

신대와 여러분이 속할 교단과 

하나님 나라를 빛낼 훌륭한 하

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계속해

서 성장하길 소망한다”고 말했

다. 

이 총장은 “영성과 지성의 뿌

리를 더욱 깊이 내리시고 하나

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 치듯 비상해 올라

가기 바란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보

다 큰 축복과 칭찬으로 열매 맺

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며 참

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

다. 

김루빈 교수(교무처장) 사회

로 진행된 학위수여식은 김루

빈 교수가 학사보고 했으며 이

상명 총장이 학위증서를 수여

했다. 이어 총장상, 이사장상, 

동문회장상 시상식을 가졌으며 

이상명 총장의 격려사 시간이 

있었다. 

이어 졸업생 대표 인사시간

이 있었으며 교가제창으로 학

위수여식을 마쳤다. 

한편 학위수여식 전에 열린 

감사예배는 이명철 목사(기획

및대외협력처장) 인도로 시작, 

정용갑 목사(선교학과 디렉터)

가 기도, 김경준 목사(상담학과 

디렉터) 성경봉독, 박동진 목사 

특송, 이사장 유영기 목사가 ‘

초심을 끝까지(요15:12-17)’라

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유영

기 목사가 축도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코비드19

으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작년 

학위수여식과 함께 열렸다. 

△40회 학위수여자로 학사

(B.Th) 10명, 목회학석사(M.

Div) 18명 △41회 학위수여자

로 학사(B.Th) 5명, 목회학석사

(M.Div) 15명, 크리스천상담심

리학(MACCP) 3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박준호 기자>

예수님의 든든한 선교지향적 교회로

“탁월한 사역자로 훈련받도록 최선”

GBC 나눔On 캠페인 퍼스트 펭귄 발표

“하나님의 일꾼 양성하는 영성과 지성의 전당”

온라인 CABC 2021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 2021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그리스도’라는 주제로 7월12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유튜브와 줌으로 열린다. 강사는 △빌

립보서: 김인철 목사(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이사야: 김준식 

목사(남가주샬롬교회) △마태복음: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이

며 등록비는 성인 30달러, 자녀 무료.

▲문의: (310)702-2688

2021년 여름 IgniteNextGen 펠로우십 프로그램 

한미연합회(대표 유니스 송)가 차세대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

인 전국대학생리더십컨퍼런스(NCLC)를 대체해 한인 대학생 및 

청년전문가(18-25세)들을 위한 제2회 이그나잇넥스트젠 (Ig-

niteNextGen, 이하 “ING”) 여름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작년에 이

어 올해에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CKA(Council of Korean 

Americans)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되는 6주 과정의 펠로우십 프로그램이다. △신청 마감일(연

장)은 6월 13일(주일) 밤 11시 59분(미서부시간) △신청 접수 등

록(링크): bit.ly/ING21App △프로그램 형태: 원격/버츄얼 △

구성: E-러닝 교육/웨비나/그룹 프로젝트/기술개발 워크샵/펠

로우 공동체학습/네트워킹 세션 △프로그램 상세 정보: www.

ignitenextgen.org 참고

▲문의: info@ignitenextgen.org

은혜한인교회 코비드19 백신 무료접종행사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코비드19 백신 무료접종행

사를 13일(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본 교회 미러클센

터 파킹랏에서 실시한다. 12세 이상인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무료접종은 화이자와 얀센을 접종하며 접종희망자가 원하

는 백신을 놓게 된다. 접종을 희망하는 자들은 건강보험이나 신

분증은 필요 없고 사전예약 해야 한다.

▲문의: (714)278-9000

GMU 미디어 공개 특강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최규남 박사)는 6월 14일(월)

과 24일(목) 양일에 걸쳐 Youtube Live Streaming를 활용한 미

디어 공개특강 시리즈 3을 개최한다. 본 공개 강의는 14일 기

초(Basic)와 24일 고급(Advanced)으로 구성되며 GMU 강의실

(GMU 미라클센터빌딩(MC) 304호)에서 진행된다. 실무 강의는 

간단한 이론과 적용사례와 시연으로 구성되고 기초가 없는 분들

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할 예정이다. 2일 

교육비가 100달러, 하루만 참석하는 경우 50달러다. 교육비에는 

교재, 식사가 포함되고 미디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새찬송가 한

글 PPT와 한영PPT가 함께 제공되며 히브리어, 헬라어 폰트 설치

를 포함한 19가지 성경번역본과 원전분해 및 주석, 사전 등의 다

양한 공개 Bible SW 등이 있는 64G USB도 함께 제공된다. 선착

순 30명. 현장접수 가능하나 인원문제로 온라인 신청을 바란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BKGbqFM-

L4dF1kMEsdVf1gyBibNt0Ijj53FYqEjUBRDvThg/viewform

▲문의: (714)525-0088(본교) 내선101, 102, 203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석부 목사)에서 2세 신앙교육

의 비전을 품고 함께 동역할 중고등부를 사역자를 청빙한다. △

자격조건은 한국어와 영어로 설교와 대화가 가능해야 하며 △제

출서류는 이력서(영어, 가족사진 첨부), 자기소개서(영어), 영어

설교 동영상 or 음성파일(동영상 링크주소를 첨부)이다.

▲문의: (310)973-5106, 이메일: kumranumc@gmail.com

한빛교회 설립기념 및 원로장로추대 예배
한빛교회(담임 차광일 목사)는 설립 34주년을 맞아 기념예배 

및 원로장로 추대예배를 20일(주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 이날 

이재규 장로가 원로장로에 추대된다.

▲문의: kkoh0191@gmail.com

남가주든든한교회 설립 20주년기념 감사예배

월드미션대학교 총 106명 온라인 학위수여식

미주장신대 졸업식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106,663.12달러 모금...5단체, 10선교지, 6개인

미주장신대 40회, 41회 학위수여식 함께 열려

남가주든든한교회 설립 20주년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박신욱 목사(시드선교회 대표)

월드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임성진 총장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엘피스가정사역원 출판감사 및 선교사파송 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모행전”중동A국 황화진 선교사
엘피스가정사역원 출판감사 및 선교사파송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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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

의 한 기독교사립대학 채플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니 대체

과목을 개설하라고 권고하자 

한국교회가 종교계 사립대학(

종립대학)의 존립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

회(기정추)는 2일 성명을 통해 

“인권위 결정은 기독교학교의 

존립 자체를 뒤흔든다”며 권고 

철회를 촉구했다. 기정추 운영

위원장 박상진 장신대 교수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헌법 제

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립대학에 예배, 선교, 교육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라며 “인

권위의 권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립학교의 설립정신

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비판

했다. 또 “인권위가 예시로 든 

평준화 고등학교 사례와 달리 

대학교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

에 따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학교를 선택하지 않

아도 되는 만큼 인권위가 삼은 

근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

석 이철 장종현 목사)도 전날 

성명에서 “인권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

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

기독교 대학임을 인식하고 스

스로 선택해 입학한 학생에게 

학칙 위반을 방조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동성애동

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과 한국교회연합도 같은 내용

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광주

의 A대학 총장에게 “채플 수업

을 진행하면서 해당 수업을 대

체할 수 있는 과목을 마련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

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

대학이 기독정신에 입각해 설

립된 종립대학이지만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

표로 하는 대학이고 기독교 신

앙과 관련된 학과가 있거나 신

입생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

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

제삼았다. 또 신입생 모집요강

에 채플 수업이 필수과목이며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지 않

았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기독교 사립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1998년 숭실대 

사례의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

며 “이번 인권위 결정은 당시 ‘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

업요건으로 정한 숭실대의 학칙

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

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다’

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

으로 부정하고 있다”면서 “종교

적 건학정신에 따라 종교계 학

교를 설립해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도 “인권위는 대체과

목을 개설하라고 권고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입학을 앞둔 학

생들에게 미리 건학이념을 제

대로 알리고, 그에 찬성하지 않

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

하는 방향으로 권고했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

의 학교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

하기 위해 국공립대 비율을 늘

리고, 사립대엔 자율성을 부여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사립대를 공용화, 공

립화하려 규제하는 접근법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교회가 인권위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데는 또 다른 이

유도 있다. 기정추 사무국장인 

함승수 숭실대 교수는 “권고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학교가 따

를 이유는 없다”며 “다만 인권

위가 권고 결정을 내리면 행정 

당국이 후속 조처를 취하기 때

문에 이번 결정이 어떤 방향으

로 전개될지 우려가 크다”고 말

했다.

우리 곁에 있는 3만여명 탈

북민이 복음 통일의 마중물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체

성과 비전을 세워주는 일이 시

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악통일비전포럼(상임대표 

남승호)은 31일 서울 동작구 

물댄동산교회에서 ‘탈북민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한국교

회의 협력에 대하여’라는 주제

로 월례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

로도 중계됐다.

탈북민 출신인 거룩한빛광성

교회 통일선교부 노옥실 목사

는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그동

안 진행한 통일구국기도회의 

응답으로 탈북민을 남한에 보

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복음 통일의 마중

물인 탈북인들을 말씀과 기도

로 잘 양육해야 한다”며 “이들

에게 복음 통일의 비전을 나누

며 하나님이 이루실 통일의 때

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목사는 탈북민이 우리 곁

에 온 지 20년 이상이 됐지만,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는 북한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치

러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해 인지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

했다. 그동안 탈북민 사역을 하

는 많은 교회가 탈북민을 돕는

다는 명목으로 교회에 출석한 

이들에게 돈을 준 사례를 들었

다.

노 목사는 “심지어 많은 이단

도 돈으로 탈북민의 영혼을 훔

쳤다”며 “이로 인해 탈북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에 다

니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탈북

민의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져

야만 환경과 문제에 방황하지 

않음을 알게 됐다고 고백했다. 

노 목사는 탈북민에게 남한에 

온 이유와 목적, 정체성을 예수 

생명의 복음과 함께 지속해서 

가르친다. 또 그들에게 자신이 

고향의 교회라는 것을 선포하

도록 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을 알기 위해 이들이 통독하고 

묵상하며 기도로 경건 훈련을 

하도록 지도한다.

노 목사는 2019년 7월 5명의 

탈북민 집사들과 매일 성경 2

장씩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경건 훈련을 시작했다. 변화된 

탈북민들은 불평과 원망, 험담 

등을 하지 않게 됐고 다른 탈북

민을 돕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노 목사는 복음 통일 사역을 

위해 남북 성도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새롭게 하는 일이 시

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에 가치를 뒀다면 이곳에 온 탈

북민의 마음을 사기 위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

고 말씀의 세계관을 세우도록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 목사는 한국교회 성도들

에게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삶

을 탈북민에게 보여달라고 당

부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성

도들이 탈북민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때 탈북민도 배울 것”이

라며 “남북한 성도들이 하나님

께서 복음 통일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모으자”

고 말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

회장 송태섭 목사)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일대에서 ‘백령도 국가

안보기도회’를 갖는다. 대표회

장 송태섭 목사 등 한교연 임원

진과 회원 교단 총무 40여명은 

8일 1박2일 일정으로 백령도를 

방문한다. 애초 7일부터 예정

된 행사는 현지 기상 상황으로 

하루 연기됐다.

이들은 방문 기간 백령도 두

무진교회에서 안보기도회를 갖

고 천안함 위령탑, 중화동교회, 

콩돌해안 등 백령도 일대의 전

적지를 탐방한다. 안보기도회

에선 ‘북한의 복음화와 평화통

일’ ‘서해5도와 백령도의 안보’ 

‘천안함 등 서해를 수호하기 위

해 희생된 장병과 그 가족’ 등

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함께 기

도한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자료분석실 지도원을 지낸 이

나경 탈북미혼모·장애인자립

지원협회 대표의 안보 강연도 

예정됐다.

한교연은 지난 4일엔 ‘호국보

훈의 달 메시지’를 내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국군 장병들과 그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

로가 임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교연은 메시지에서 

“71년 전 6·25전쟁의 폐허 위에

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9위

의 경제 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배경에 국군장병과 유엔 

참전 용사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다”면서 “해마다 돌아오는 ‘

호국보훈의 달’ 6월은 우리 모두

에게 71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난 

비극적 전쟁이 과거의 사건으로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남북 화

해 구호에 가려 자유와 평화,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지키기 

위해 무수한 국민이 피를 흘려

야 하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는 사실조차 점점 잊히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호전적

인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진정

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는 

한 관념적 평화론은 한낱 환상

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교연은 “6월을 ‘호국보훈

의 달’로 지키는 중요한 목적은 

이 땅에서 다시는 그와 같은 전

쟁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

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라

며 “우리 모두 국가를 위해 희

생한 장병들과 그 유가족 앞에 

겸허히 머리 숙이고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 흐트러진 안

보의식을 굳건히 하자”고 권면

했다.

의사와 치과의사 1500여명

이 모인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

의사연합’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의료 윤리와 의학을 위협하

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과 평등법 제정을 의료인으로

서 강력히 반대한다”며 목소리

를 높였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

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진평연)은 이날을 시작으로 차

금법을 반대하는 법조인, 언론

인 등 전문인들의 성명서 발표

와 기자회견을 매주 이어간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은 지난

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

법)의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장은 이날 “차금법은 언뜻 들으

면 차별을 없애자는 좋은 뜻을 

담고 있는 법 같지만 양의 탈을 

쓰고 다가와 표현의 자유와 양

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신앙

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위험한 법”이

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전남대치의학전문대

학원 교수, 양유식 서울대 치의

학 박사, 염안섭 수동연세요양

병원장 등은 차금법이 동성애

의 문제점을 말하지 못하게 만

들어 국민의 보건상 알 권리와 

보건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채규영 분당차여성병원 교수

(소아청소년과)가 대표로 발표

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차금법

이 도입되면 의료가 왜곡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비윤

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서 “학문적 표현이나 질병 예방

을 위한 정보제공에 제약을 초

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

자와 국민에게 가게 돼 의사들

은 전문가로서 가지는 양심으

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로서 차금법 제

정에 침묵할 수 없는 이유는 차

금법이 근거중심의학을 위협하

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등 의료 윤리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

라고 했다. 특히 “차금법으로 

강제하려는 젠더 개념이 과학

의 영역인 의학과는 맞지 않는

다”면서 “심리적으로나 감정적

으로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다

고 생각하는 젠더 개념 자체가 

해부학적으로나 유전학적, 생

리학적으로 의학과 맞지 않는

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환자의 자기 결정

권 측면에서도 동성 간 성관계

로 인한 각종 질병 발생과 성전

환 수술로 인한 문제점들을 환

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게 

돼 환자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

고 강조했다. 탈동성애 상담을 

제한하고, 의료 전문가의 양심

에 따라 거부했던 치료와 수술

을 강요하는 또 다른 형태의 폭

력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법 

제정을 반대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 

앞에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

최로 ‘평등의 약속, 차금법 바로 

지금’ 기자회견이 열렸다. 역대 

국회에서 차금법을 발의했던 

17-19대 국회의원들은 이날 

한자리에 모여 “차금법의 조속

한 제정을 촉구했다.

“주여. 울게 하소서. 우리의 

눈물 강물처럼 흘러 어둠 지나

가고 아침 오게 하소서.”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에 나

오는 아리아 ‘울게 하소서’가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 예배

당에 울려 퍼졌다. 라틴어의 원

곡과 달리 한국어로 개사한 울

게 하소서였다. 웅장한 오케스

트라의 선율에 간절한 목소리

가 더해졌다. 음을 붙인 노래지

만 하나의 기도문과 같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

동은 제58회 전국목사장로기도

회 둘째 날인 1일 갈라콘서트 ‘

불의 연대기’를 무대에 올렸다. 

예장합동은 총회 역사를 불의 

연대기라는 서사시로 정리했는

데 여기에 곡을 붙였다. 독창과 

코러스 등 총 11곡으로 구성됐

고, 개혁보수신학의 불꽃을 지

키기 위해 힘썼던 몸부림들이 

담겼다.

곡이 끝날 때마다 예배당에 

모인 참석자들은 환호와 큰 박

수로 화답했다. 합동 교단의 시

간을 함께한 이들은 그들이 지

나온 시간들이 무대 위에서 재

현되자 회상에 잠겼다. 일부는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다.

직접 대본과 작사 작업에 참

여하고 이번 콘서트의 총감독

을 맡은 소강석 예장합동 총회

장은 “이 서사시는 과거를 정리

했지만 우리 교회와 교단 그리

고 총신의 미래를 지향하게 한

다”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현

재 우리를 묶고 있는 줄을 끊고 

내일로 힘차게 나가기를 다짐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번 목사장로기도회 

주제기도 한 ‘울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던 

소 총회장은 “선진들이 흘린 피

와 땀과 눈물의 헌신과 기도의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

조했다.

그러면서 “합동은 오직 순혈

적인 보수신학 하나 지키려고 

분리되는 아픔을 겪었다. 교단

의 적통성과 법통성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우리 교단 선진들

은 현실적으로는 허허벌판 황

무지로 나와야 했다”며 “그럼

에도 기도의 눈물을 뿌리며 교

단을 일궜다”고 전했다.

소 총회장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느냐”며 “
어느 때부턴가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기도와 영

성 운동보다는 정치가 앞서게 

된, 교조적인 교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식은 기도회 설교

자로 선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

었다. 첫째 날 저녁집회 말씀을 

전한 오정호 대전 새로남교회 

목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

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의 

교회가 잘못된 거품을 빼기를 

원한다”며 “오직 예수님의 신

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드러나

길 소원한다. 비본질에서 본질

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했

다.

둘째 날 저녁집회 설교자로 

선 한기승 광주중앙교회 목사

는 “우리 총회에 소리는 많은데 

진짜 소리가 많지 않다. 어느 

소리가 진실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워졌다”며 “교회 본질 가

운데 하나는 바른 말씀의 선포

다. 우리 총회가 하늘 소리로 

채워지길 축복한다”고 말했다.

예장합동은 1964년부터 매

년 목사장로기도회를 열어왔

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

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한 채 진행됐다. 사

전 등록한 700여명의 참석자는 

‘코로나19 신속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통해 검사 결과가 음성

이 나와야만 입장이 가능했다. 

합동 측은 실제 참석자 중 한 

명이 양성이 나와 그대로 인근 

보건소로 안내 조치했다고 밝

혔다.

한국 선교가 질적 성장을 하

려면 선교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적 성장을 통해 축적한 선교 

노하우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

장이 나왔다.

국내 최대 선교단체인 대한

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세계선

교회(GMS)의 선교전략개발연

구위원회는 지난달 ‘교회와선

교’ 창간호를 출간했다. 2007년

부터 2012년까지 ‘글로벌미션

어드반스’란 선교저널을 발간

한 뒤 약 10년 만에 발행하는 

GMS선교저널이다.

GMS 관계자는 6일 “‘교회와

선교’는 개혁주의 선교학과 선

교 이슈, 지역 연구 등을 다루

는 전문 선교저널”이라며 “선

교전략연구개발원과 14개 

GMS지역연구소 연구원 등이 

주 필자”라고 설명했다.

전철영 GMS선교사무총장은 

‘GMS R&D(연구개발) 발전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저

널에 실었다. 전 총장은 “GMS는 

현재 101개국에 2559명의 선교

사를 파송했다. 선교사라는 인

적 자산, 선교 사역으로 이룬 물

적 자산, 선교 경험 등 연구 자산

을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은 선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총장은 “GMS가 양적 성

장을 통해 한국교회의 세계선

교를 주도해 왔다면, 이제 인

적·물적·연구자산을 연구해 선

교정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

다”며 “선교현장과 한국교회에 

이를 제공해 질적으로 한국교

회의 세계선교에 선도적 역할

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노멀 시대 선교 동향에 맞

춰 7가지 연구방향도 제안했다. 

먼저 ‘선교지수 선정 및 기본 

제반 연구’다. 전 총장은 “선교

지수를 만들어 사역별 선교전

략을 세우고 지역별·종교별 연

구를 해야 한다”면서 “선교사

와 선교사역별 현황, 지역별 현

황 및 통계 등을 분석해 데이터

베이스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최신 선교 동향과 선교신학 

이슈, 주요 선교 주제, 지역연구 

등 이슈도 꾸준히 연구해야 한

다. 이주민·통일·난민·이슬람

권 선교와 자비량·비즈니스·전

문인 선교, 단기 선교 등 선교

전략 현안과 팀 사역, 교회 동

원, 선교사 복지 등의 연구도 

필요하다. 안정적이고 지속적

인 연구를 하려면 인력과 연구

비 등 연구 인프라 구축도 중요

하다. 개혁주의 선교신학의 정

립, 교회의 선교 역량 강화도 

연구방향에 포함됐다.

한국형 선교전략 개발도 주

문했다. 전 총장은 “선교 중심

이 서구에서 제3세계로 넘어왔

다”면서 “전통적인 서구의 선

교사역을 모방하지 말고 한국

형 선교 방법과 방향을 연구개

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복음 통일과 세계 평

화를 위해 기도하는 제15회 세

이레평화기도회가 4일 서울 한

국중앙교회에서 시작한다. 사

단법인 평화한국(이사장 임석

순 목사, 상임대표 허문영 박

사)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국내

외 50여개 교회 및 단체와 협력

하는 순회 기도운동으로 25일 

마무리된다. 기도회 주제는 ‘나

를 따르라’(요 21:22)이다. 현

장 예배가 어려운 이들은 유튜

브 채널 ‘세이레평화기도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허문영 상임대표는 31일 서

울 종로구 평화한국 피스미디

어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사진)에서 “기도회 기간 구체

적인 북한선교뿐 아니라 북한

에 수년간 억류된 한국의 김정

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조선

족 장문석 선교사의 석방을 위

해서 기도할 예정”이라고 말했

다. 평화한국은 오는 11일 한국

복음주의협의회가 주최하는 정

기 월례회에서 네 명의 선교사 

석방을 위한 성명을 발표할 예

정이다.

교계 “기독사립대 존립 침해하는 결정” 반발

“환경 때문에 방황하는 탈북민...”

‘호국보훈의 달’ 국가안보기도회

“의학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교단·교회와 총신, 내일로 힘차게 나가자”

“인적·물적 자산 갖고 플랫폼 구축해야”

국내외 50여 교회 합심 복음통일 기도

인권위, 기본권 침해 이유로 ‘채플’ 대체과목 개설 권고

탈북민 출신 노옥실 목사, 관악통일비전포럼서 주장

한교연 “자유 대한민국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에게...”

‘전국의사연합’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예장합동 제 58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GMS선교저널 ‘교회와선교’ 창간호에서 한국선교 성장 밝혀 

15회 세이레평화기도회 4일부터 21일간 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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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미국과 중국의 G2시

대라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미

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어

떻게 245년 밖에 안 된 역사를 

가진 이민국가가 각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을

까? 그 이유는 청교도들의 신

앙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

다. 정신적인 이 유산은 “국기

에 대한 맹세(The Pledge of 

Allegiance), 국가(The Star-

Spangled Banner), 헌법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속에 잘 농축되어 있

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민족자

결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연맹

체국가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18세기말 미국은 전쟁

의 후유증, 이신론의 대두, 교

회의 쇠퇴 등으로 인하여 혼란

스러웠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

운데 개입하신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셨

다. 그것은 전통교회가 제 사명

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밖에서 

또 다른 영적 불꽃을 예비하셨

다. 

그 시발점은 대학생들의 건

초더미 기도모임이었다. 이때

로부터 촉발된 각성운동은 전 

미국대학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부흥과 선교의 물결은 세계

로 나아갔다. 미국 선교역사의 

골든 체인(Golden Chain)이 시

발된 것이다. 즉, 건초더미기도

회가 헐몬산 집회로 연결되었

고 이 집회는 학생선교지원자

운동(SVM)으로 꽃을 피웠다. 

세속의 물결을 거슬려 미국을 

영적으로 다시 일으킨 골든 체

인의 실상은 무엇인가? 과거 

역사를 직시함은 미래로 나아

갈 거울이 된다. 

1. 사우엘 밀즈(Samuel J. 

Mills, Jr)와 건초더미 기도회

(1806)

     

사우엘 밀즈(Samuel J. 

Mills, Jr)는 코네티컷 주에서 

조합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

났다. 그는 1798년에 시작된 

대자각운동의 영향으로 17세 

때에 개심했다. 그는 개심한 순

간부터 전 생애가운데 세계선

교에 대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는 19살 되던 해에 

그 아버지께 “가련한 이방인들

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만족한 것을 생

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밀즈

는 1806년 매사추세츠 주에 있

는 윌리암즈대학에 입학하였

다. 그는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면 후사크강과 대학 가까이에 

있는 골짜기에서 기도하곤 하

였다. 

1806년 8월 밀즈는 친구 4명

과 함께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

는데 소나기를 만났다. 그들은 

이를 피하고자 건초더미 밑으

로 들어가 폭풍우가 지나갈 때

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그 

기도제목은 학생들 간에 해외

선교에 대한 자각을 갖게 해달

라는 것이었다. 그 때 밀즈는 “

만약 우리가 뜻하기만 하면 우

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친

구들을 격려하였는데 이 말이 

뒤에 가서 그들의 표어가 되었

다. 그 건초더미 아래에서 해외

선교사로 지원한 다섯 명이 주

축이 되어 미국에 최초로 “학

생선교회” 모임이 생겨났다. 

윌리암즈 시에 돌아온 이들

은 세계선교를 위하여 계속적

으로 모임을 가졌고 1808년 9

월에는 ‘형제단’(The Society 

of Brethren)이라 이름 하는 공

식적인 모임을 창설하였다. 그 

구성원들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자신을 바친다는 

뜻 아래 비밀한 맹세를 함으로

써 단결을 굳게 하였다. 또한 

이 모임이 다른 대학에도 영향

을 미치기를 바라던 끝에 미들

베리, 예일대학 등에 사람을 보

냈다. 사학자이자 교회확장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케

네스 스콧트(Kenneth Scott 

Latourete)는 미국교회가 해외

선교에 대해 최초로 크게 자극

을 받은 계기는 바로 이 “헤이

스택(Haystack movement) 기

도회에서부터였다.”라고 말하

고 있다. 

2. 헬몬산(Mount Hermon)

의 학생집회(1886)

     

1856년에 미국에는 156개의 

대학과 46개의 신학교가 있었

다. 그중 70개 대학에 다양한 

성격의 기독교단체가 생겼다. 

이렇게 많은 신앙단체와 운동

이 일어난 것은 대부분이 건초

더미 기도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헤이스텍 

기도회에서 시작된 미국의 대

학인 선교운동은 80년 뒤인 

1886년 6월 헬몬산(Mount 

Hermon) 집회로 연결되었다. 

이는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미국 대학인 선교역사의 한 분

수령이 되었다. 이 모임은 무디

(D. L. Moody)를 중심으로 성

경공부와 복음 전파수단의 음

악공부를 하였는데 자유롭게 

토의하는 분위기였다. 

6월 16일에는 유명한 성경학

자이자 “세계선교”(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의 편집자인 피어슨

(A.T. Pierson) 박사가 “모든 사

람이 가야 하되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요지의 설교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그리

고 그는 “세계 복음화는 우리 

세대에”라는 슬로건을 내걸었

다. 이 집회 후 윌더(Robert 

Wi lder )  와 포먼(John 

Forman)은 헬몬산에서 받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여러 젊

은이들과 나누기 위해 1886-

87년 사이 미국과 캐나다의 

162개 교육기관을 방문하였다. 

이 활동으로 50명의 여성을 포

함한 2,106명의 젊은이들이 해

외선교를 위한 프린스턴헌장

(Princeton Pledge)에 서명하

였다. 이 서명자 가운데 무슬림 

지역 선교사가 된 쯔웨머

(Samuel Zwemer)와 다음 세

대의 훌륭한 전도자가 된 스피

어(Rober E. Speer) 등이 있었

다. 그 헌장의 내용은 “하나님

의 뜻에 따라 해외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것이다. 

3. 학생 자원자 운동(SVM: 

1888)

     

헬몬산에서 받은 비전은 이

제 1888년 11월 6일 구체화 되

었다. 그것은 세계선교를 향한 

대학인 지원자운동단체(SVM)

이었다. YMCA의 대표로 존 모

트(John R. Mott)와 YWCA의 

대표로 네이튼(Netidon), 신학

교선교연합회 대표로 로버트 

월더(Robert P. Wilder) 등이 

뉴욕에 모여 학생선교지원자

운동(SVM: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단체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의 표어는 

“우리 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

화 시키자”이었다. 초대 회장

으로 존 모트, 여행총무직으로 

로버트 윌더가 맡았다. 이 모임

은 프린스턴헌장을 본 따서 선

언 카드를 만들었다. 그 후 이 

운동은 30년 동안 놀랍게 성장

하였다. 이 기관을 통한 운동 

특징 하나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선교대회였다. 

1891년에는 오하이오 주 클

리블랜드에서 제1차 국제학생

전도대회가 열렸다. 이 때에 32

명의 선교회 대표들과 31명의 

외국선교사들 그리고 151개의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558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이 학생

지원자운동은 계속 성장하였

고 1920년 데스 모네스(Des 

Moines Convention) 대회는 

그 절정이었다. 이 연례 집회에

서는 949개 학교에서 6,890명

의 젊은이들이 참석하였고 

2,783명이 복음전도자로 새롭

게 등록하였다. 

SVM은 미국 기독교사 가운

데 존재자체로서 의의가 크다. 

한 때는 그 규모가 700개 교육

기관에 40,000명이 넘었고 

1945년까지 여러 교회와 선교

단체의 후원으로 20,500명의 

학생들이 SVM 선언에 서명한 

후 선교지로 떠났으니 그 공헌

도가 작지 아니하다. 하나님께

서는 근대와 현대를 잇는 역사

의 과도기에 SVM을 통해 대학

인들과 미국교회를 깨우고 세

계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하

셨다. 

맺는 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

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

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

와가 속히 이루리라”(사60:22). 

역사는 작은 불꽃으로부터 시

작된다. 그 불꽃은 순식간에 온 

들판을 불사른다. 사무엘 밀즈

에 의해 시작된 건초더미 기도

회가 헬몬산의 학생집회로 점

화되었고 이는 SVM운동으로 

이어져 미국과 세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된 것이다. 이

렇게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 속

에 여러 분야에서 많은 쓰임을 

받아왔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바로 청교도 사상과 근대사 속

의 영적 골든 체인의 운동

(Movement)과 무관할 수 없

다. 

헌데 21세기의 미국은 옛날

과 상당히 다르다. 신앙적 퇴보

와 함께 산적한 문제들을 앉고 

있다.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이제 우리 

코리안아메리칸이 뭔가 역할

을 해야 한다. 그것은 청교도적 

사명으로 하나의 불꽃이 되는 

것이다. 제 2의 선교적 골든 체

인들이 엮어지는 환상을 그려

보면서!
jrsong007@hanmail.net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들판을	사른다.		

		 	사무엘	밀즈는	미국에서	선교적	골든	체인을	일으키는	불꽃이	되었다.							

		 	19세기	미국은	건초더미	기도회-헐몬산	학생집회-SVM	운동으로	깨어났다.

선교의 창창 (171)

	미국에서의	선교적	골든	체인(Chain)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선  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고 회심합니다. 바울은 왜 다

메섹으로 갔을까요? 바울 시

대에 다메섹은 어떤 도시였을

까요? 바울 인생의 전환점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만

남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

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향하

여 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

수님을 만난 것은 의미심장합

니다. 바울 개인의 삶에 큰 변

화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나아

가 세계 교회사에 큰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영국의 신학

자 존 스토트는 “다메섹 도상

에서의 사울의 체험은 교회사

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 순교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돌

에 맞는 죽는 것을 당연히 여

겼습니다. 스데반과 예수 추종

자들이 성전과 율법을 훼파하

는 악한 세력들로 보였습니다. 

율법과 성전은 바울에게 목숨

처럼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

난 후 바울은 완전히 달라집

니다. 그는 돌에 맞고, 매를 맞

고 감옥에 가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

님에 의해 파송된 사람을 사

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

은 자신을 ‘사도’라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

수님을 만난 사건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

섹 도상의 체험’을 주님을 만

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리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즉 바울

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을 자신의 사도성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바울

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사도행

전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세 번씩 설명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다메섹으

로 갔을까요? 다메섹은 시리

아 즉 아람의 수도이자 이 지

역 중심도시였습니다. 오래된 

도시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에

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넷 중에 하나가 ‘아람’입니다. 

그가 거주한 지역이 아람 즉 

시리아입니다. 다메섹은 시리

아 대표도시입니다. 다메섹도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아들

이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메섹 사람 엘

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창

15:2)라고 주장합니다.

가나안 7족속 가운데 대표 

족속이 아람입니다. 알려진 아

람들은 이렇습니다. 이삭의 아

내 리브가(창25:20), 야곱의 

아내들이 아람출신입니다. 군

대장관 나아만도 아람, 특히 

다메섹 사람(왕하5:12)입니

다. 아람은 이스라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

이 소바왕 하닷과 전쟁을 벌

일 때 아람은 소바왕 하닷을 

도우려 하다가 다윗에게 크게 

패하고(삼하8), 아합은 아람과 

전쟁(왕상22)중에 죽음을 맞

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다메섹을 

이방의 대표로 간주합니다. 이

사야는 다메섹 멸망을 경고(

사17:1-3)했습니다. 예레미야

는 다메섹의 심판을 예언(렘

49장)했고, 아모스는 다메섹

의 죄를 지적(암1:3-5)했습니

다.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이 

이방 땅에도 있음(슥9:1)을 가

르치면서 하나님 은혜를 선포

합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

동쪽으로 13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걸어서 

엿새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당시 다메섹은 국제적인 도로

망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

였습니다. 또 다메섹에는 안티

레바논 산맥에서 흘러 내려오

는 나아르 바라다(Nahr 

Barada,아미나)강과 도시 남쪽

에 나아르 엘 아와이(바르발)

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들이 나

아만 장군이 요단강보다 더 맑

다며 분노했던 강들(왕하5:12)

입니다. 이 두 강도 다메섹에 

중요한 교통의 맥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메섹은 정치와 경

제 중심도시였고, 나아가 종교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주전 

9세기에 다메섹에는 하닷 신

을 숭배하는 아람신전이 있었

습니다. 하닷은 폭풍과 다산의 

신으로 다메섹 수호신이었습

니다. 로마정부는 주후 1세기

에 아람신전에 주피터신전을 

혼합하여 더 큰 신전을 만들

어 다메섹을 로마정부 종교중

심지로 삼았습니다.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주후 4세기에 하

닷과 주피터 신전은 성요한 

성당이 되었고, 이슬람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8세기 초에는 

그 자리에 이슬람 모스크가 

들어섰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새

로운 사역의 비전을 전달했습

니다. 사도행전에는 세 아나니

아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

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

비라 사건에 아나니아가 있습

니다. 23장에 바울의 입을 치

라고 명한 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다메

섹에 거주했던 제자 아나니아

가 있습니다.  

바울을 만난 아나니아를 기

념하는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다메섹에 있습니다. 다메섹 성

벽에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도피한 것을 기념하는 바울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다메섹

은 바울이 핍박하러 갈 때부

터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변

화된 바울의 적극적 전도로 

다메섹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

하였습니다. 한동안 다메섹은 

기독교 도시였다가 이슬람에 

정복당합니다.

AD 7세기 후반 ‘다메섹의 

요한’이라는 걸출한 교회 지도

자가 다메섹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전통신앙론”이란 책을 

남겼습니다. 동방교회 신학을 

집대성한 책인데 서방교회 토

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과 견줄 만한 작품입니다. 요

한은 다메섹이 강력한 이슬람 

영향권 아래 있을 때 다메섹

에서 성장하여 건실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메섹

교회는 동방교회 신학과 신앙

을 지켰던 기독교 변증가 요

한을 배출했습니다.   
chap1207@hotmail.com

강태광 목사
 ( 월드쉐어USA대표 )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➄변화의 장소 다메섹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회심은 교회사에 큰 의미 사건

                  이방의 대표, 국제적 도로망이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



서 론

필자는 그동안 6번에 걸쳐 최초의 공식예배

인 모세와 시내산 예배를 통해 포스트코비드시

대 사역변화에 따른 교회예배와 음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내용의 중심으로 전환되어진 초기 기독교 

교회의 예배와 음악을 가지고 앞으로 세 번에 

걸쳐서 역사적 고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찬 예배공동체, 그리고 순수한 열정의 찬양이 

있는 찬양공동체였던 초기 기독교 교회를 서술

하여 이 요소들이 오늘날 예배에 주는 도전들

을 발견하고 포스트코비드시대 교회가 나아가

야 할 예배와 음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역사적 고찰 

초기 기독교 교회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와 가정에서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드린 예배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 

회당의 전통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그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용했다(막

1:21-28, 3;1-6, 마4:23, 눅4:15, 16-31, 요

6:59). 사도바울은 전도여행을 할 때 흩어져 사

는 유대인들, 즉 거룩한 땅에는 거주하지 않으

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의 신앙을 지켜

야 하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용하였다(행

13:5, 14:1,17:1,10,17: 18:4,19). 

이처럼 이스라엘의 소망과 구원을 전파하기 

위한 장소로 회당을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

도, 바울 뿐만은 아니었다. 아볼로도 에베소에

서 그와 똑같은 일을 하였다(행18:26). 바울신

학자 랄프 마틴(Ralph P. Martin 1925-2013)

은 “유대인의 회당은 그 예배 형태가 기독교의 

예배 형태에 영향을 미친 것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이야기 한다.  

가정교회의 예배전통은 사도행전 2장 46-47

절 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

기 한 최초의 기독교 예배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이 기록을 

보면 이들은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하나님을 찬

미하는 예배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이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를 연결해서 오

늘날 온라인 예배를 비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무리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가정교회 예배를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이지 오늘날처럼 한 가족

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초기 기독교 교회 예배의 내용은 사도행전 

2;4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2가지 

중요 요소가 담겨있음을 보게 된다. 하나는 말

씀에 강조점을 둔 말씀의 전례(Service of The 

Words) 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의 전례(Service 

of the Table)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말씀의 

전례는 당시 회당의 전통에서부터 이어져온 말

씀의 가르침으로 볼 수 있고 성찬의 전례는 예

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에서 기원

을 찾을 수 있다. 

초기 기독교 교회의 예배 내용은 그동안 드

렸던 구약의 전통과 다른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구약의 예배가 시내산 사건을 

기념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약에서 언급

하는 제2의 출애굽 사건, 즉 그의 백성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를 기억

하고 기념하는 예배로 정착되게 되었다. 

예배학자 로버트 웨버(Robert Eugine 

Webber, 1933-2007)는 초기 기독교 교회 예배

의 기본 구조는 말씀과 주의 만찬에 강조점을 두

고 이에 기도와 찬송이 수반되는 2부 구조로 예

배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바울신학

자 랄프 마틴 교수 또한 초대교회는 찬양, 기도, 

교훈 이라는 3개의 기본 요소들이 있다고 이야

기하며 초대교회는 노래 속에 태어났다고 이야

기 한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복

음을 찬양하는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

양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은 뜨겁게 찬양하는 공

동체였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배송가와 증인

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의 내린다. 

이러한 초기 기독교교회의 예배 전통이 기초

가 되어 중세 서방교회(Western Church)나 동

방 정교회(Eastern Orthodox Church) 등이 예

배예전(Liturgy)을 만들게 된 것이다. 한편, 종

교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천 여 년 동안 발전되어왔던 중세 서방교회의 

예전은 초대교회 예배의 본질에서 벗었다고 생

각하였다.                           <15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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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 (7)
매일가정예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하겠습니까? 1)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심어야 합니다. 다윗
은 자신을 괴롭히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
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다윗은 성령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실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다윗은 하
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 어떻게 행하

셨나를 항상 가까이 하여 배우기를 힘쓴 것입
니다. 2)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으로 심어야 합
니다. 23절 “완전하다”는 뜻은 히브리말로 “타
밈”이라는 뜻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
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한다”
는 뜻입니다. 나를 죄악에서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2)(시18:22-23)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의에 따라 상급을 주십
니다. 심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능하다
는 고백과 함께 저희들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
어도 하나님 앞에는 늘 겸손하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비가 올 때마다 어찌하
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
을 쳤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 잘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고비를 넘긴 후
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좇아 갚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
니까? 1)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2)그리
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전심으로 경외함으
로써 심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상주시고 갚아주
실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1)(시18:20-21)월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심어야 하겠습니까? 
1)자비함으로 심어야 합니다. 25절 “자비한 자”
라는 뜻은 히브리말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하
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를 뜻입니다. 즉 하나
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에
게도 나타내는 사람을 말합니다(마5:7). 2)깨끗
함으로 심어야 합니다. 26절 “깨끗함”은 20절부
터 세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깨끗함”이란 히브리말은 “나바르”
란 말로 “분리시키다, 쪼개다, 선택하다”는 동사
의 분사형입니다. 즉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분리
시켜서 오직 하나님께 나의 전인격이 고정돼있
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5:8 “마음
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심어야 할까?(시18:24-26)수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심어야하겠습니까? 
겸손으로 심어야 합니다. 27절 “곤고한 백성”
이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말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
는 위로를 받습니다(마5:3). 마음이 가난한 자
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늘 이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
며 삽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망합니다. 본
문에서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고 하셨는

데 교만한 눈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
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 못되어
서 자신이 멸시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성도일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
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
랑하나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시18:27)목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28절에 
다윗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계속 켜주고 계신다
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흑암에 갇히든지 원수
들에게 포위되든지 주께서 등불이 되셔서 다 밝
히시고 다 몰아내십니다. 29절에도 “내가 주를 
의뢰하였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고백
합니다. 주목할 것은 “With your Help”와 ”With 
my God”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

군과 싸워 이겼고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벽을 뛰어 넘은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오직 
믿음으로 적군을 이기고 믿음으로 벽을 넘었다
는 것입니다. “적군에 달리다”는 뜻은 “적군과 싸
우다”는 뜻인데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도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문제
들을 넉넉하게 해결하고 어떤 장애물도 다 뛰어 
넘게 되는 것입니다. 

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시18:28-29)

다윗은 오직 말씀 붙잡고 승리했다고 고백하
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
면 어떠한 실수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복 주시
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완전히 이루시기까지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그대
로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직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고 했는데 용광로

에서 연단한 은처럼 순결하고 티가 없다는 것
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교훈은 
순수합니다. 그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성
도는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
고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
가 돼주셨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모든 자의 방
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시18:30)토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II. 초기 기독교 예배를 통해서 본 예배와 음악 (1)

초대교회 교인들 첫 인사는“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예배 중심내용은 예수그리스도 복음...말씀 성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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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역자는 이미 예수

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

정받았고 그래서 더 다른 업적

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보일 필

요가 없다. 그리고 장애인 선교

가 무슨 특별한 선교가 아니다. 

일반 목회나 선교 등등의 근

본 동기는 하나님 사랑이다. 이 

하나님 사랑이 일반 사람을 대

상으로 하면 일반 목회가 되는 

것이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

면 어린이 선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장애인 선교는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목회와 선

교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서는 또한 하나님 사랑을 받아

야 한다. 인간은 사랑 받지 않

고 줄 수 없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사역자가 어떻게 조

건 없이 장애인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

험해야만 한다. 고맙다고 말할 

수도 없고, 성장이 일어난 것을 

볼 수도 없는 장애인 선교를 낙

심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하

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늘 공급

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어떻

게 만족을 얻을 것인가?”가 아

니라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

에 어떻게 반응할까?”였다(막

10:45). 이는 더 깊은 만족과 더 

깊은 친밀함이 있을 때만 가능

한 일이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

게 관심을 쏟을 수가 있다. 사랑

을 받은 적이 있으면 우리도 다

른 사람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다. 내 필요를 먼저 채

워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진다. 

나우웬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그

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놀라

운 사실이 생각난다. 그들은 내

게 애써 영향력을 미치려 하지 

않았으며 굳이 내 반응을 요구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특정한 내적 자유를 보여주었

다. 그들은 보면 자기 이상의 존

재와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

었다. 그들은 자기보다 큰 실체

를 가리켰고, 그들의 자유는 큰 

실체인 그분 안에서 자랐다. 이

렇게 중심이 잡힌 상태, 내적 자

유, 영적 독립은 신비한 전염성

이 있다.”

우리는 행동하지 않아도 이

미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안식을 누린다. 그러

면 신자는 행동하지 않는 게으

른 존재인가? 아니다.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하는 행동은 더 

큰 열매를 맺게 되어있다. 그러

면 우리는 어디에서 나를 사랑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

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다.

제6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와 장애인선교 사역자의 자세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서 

장애인선교 사역자는 상향성의 

미신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고, 믿음으로 일을 하여야 하

고, 자신의 상처와 약함으로부

터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하며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한다.

1. 장애인선교 사역자는 상

향성의 미신에서 벗어나야 한

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기

피하고 숨기는 이유는 그들은 

실패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그 사고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분이

지 실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

라는 미신이 깔려있다. 그래서 

복을 성공, 실패는 저주라고 생

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과 함께함이다. 예수님

과 함께해도 실패할 수 있고 장

애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예수

님과 함께하면 세상적인 성공

도 할 수 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이나 욥 등은 모두 부자였다. 구

원은 결국 내세와 현세의 악과 

고난으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이

다. 크리스천의 진정한 복은 예

수님과 함께함이다. 그러할 때 

성공과 실패는 문제가 되지 않

는다. 장애가 있어도 예수님 함

께하면 성공한 사람이고 복 있

는 사람이다. 나우웬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야망을 업신여기거나 

진보와 성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향한 잘못된 야

망과 섬김을 위한 참된 야망 사

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것은 우리 자신이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과, 우리 주위 사람들

을 높이려는 것 사이의 차이다. 

문제는 개인 혹은 공동체를 발

전하고자 하는 열망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상향성 자체를 종교

로 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종

교로 말미암아 성공은 하나님

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의

미하고, 실패는 우리가 범죄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게 한

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

이 진보의 신화에 부합하지 못

하는 사람들, 즉 노인과 죄수와 

장애인들 같은 사람들을 숨기

게 된다.

2. 사역자는 하나님의 무조

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전해

야 한다. 

사역자는 예수의 힘을 빌어 

더 많은 성공과 업적을 쌓기 위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한다. 나우웬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

리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하

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거나 이

루어 놓은 일 때문에 우리를 사

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께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창

조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한 모든 인류의 삶의 진정한 

근본인 그 사랑을 전하도록 우

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건적 사랑

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다른 이

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면 받

아들이기 보다는 의심을 한다. 

그러나 정말 조건 없는 사랑임

을 알 때는 감동을 받는다. 하

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

랑이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

만이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

랑할 수 있다. 이 사랑을 경험하

지 못하면 모든 관계에서 조건

적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예수

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을 증거하였다. 그러므로 전도

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을 알게 하여 그 사랑 안에서 사

람들이 평안을 가지고 살게 하

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을 통하

여 무엇을 입증해야만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현대인의 불안한 

마음을 치료해준다. 예수를 통

하여 보여준 하나님의 조건 없

는 사랑은 인간 모두가 갈구하

고 있다. 일하고, 결혼하고, 전

쟁하고, 평화하고 이 모든 것

이 무엇을 이루어서 사랑받고

자 하는 영적 배고픔의 현상이

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건은 모

든 역사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수의 사건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은 장애인선교에 

필수이다. 

일반 회사에서 직원의 사랑

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

다. 그 직원이 사랑이 부족하더

라도 능력 있고 일을 잘하면 훌

륭한 직원이다. 그러나 크리스

천 장애인 사역자는 그렇지 않

다. 물론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은 선택사항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필수사항이다. 또한 일

반 장애인 사역과 크리스천 장

애인 사역의 큰 차이점은 일반 

사역은 인간의 사랑, 법과 제도

에 기반을 둔 것이라 한다면 크

리스천 장애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

과 조직보다 사랑의 가치를 더 

두고 있다. 유명한 대학을 나오

고 기능이 뛰어난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크리스천 사역

자는 아니다. 차라리 능력이 뛰

어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

을 전해주는 사역자가 낫다. 나

우웬은 이렇게 말한다.

“사역자들에게 더 많은 훈련

과 조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

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주는 빵

이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전

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처럼 긍

휼이 없는 전문성은 용서와 하

나님의 왕국을 진실 되지 못한 

것으로 만들 뿐입니다.”
miju92@gmail.com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일반 사역은 인간의 사랑, 법과 제도에 기반 둔 것이라면 
크리스천 장애사역은 하나님 사랑에 기초해 조직보다 사랑의 가치 더해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9)

뉴저지밀알이 유엔에서 사물놀이 팀과 함께 공연한 후 기념촬영 했다.

<14면에서 계속>

그리하여 이 전통을 뒤로한 

채 초기 기독교 회당 예배의 전

통을 그대로 전수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예전을 만들

어 그가 생각하는 기독교 예배

의 본질을 회복시키려 했던 것

이다.  

초기 기독교의 예배전통은 

구약과 신약의 예배전통에 큰 

영향을 받고 기본 뼈대가 형성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큰 변

화는 예배의 중심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즉 구약의 성취

로 인한 그리스도의 탄생, 삶,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중심

이 되었고 이 내용을 말씀과 성

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도, 

찬양이 이루어진 예배를 드리

게 되었다. 

1세대 사도들의 전승을 이어

받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250여

년(AD64-AD313년)의 로마 정

국의 혹독한 폭정 속에서도 예

배가운데 각자의 맡은 바 역할

을 충실히 하며 성도의 교제 속

에 끈이지 않고 결국 카타콤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본

질을 지키며 이어갔다. 그들은 

진정 복음으로 인한 소망을 확

신하며 모든 조건 속에 그리스

도를 드러내려 한 진정한 예배

자들이었던 것 같다. 그것이 그 

오랜 세월의 혹심한 핍박 속에

서도 기독교가 말살되지 않은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당시 그들은 서로 만나면 첫 인

사가 “그가 살아나셨습니

다!(He is Risen!)”였다고 한다. 

이들이 가졌던 부활의 소망과 

신앙이 오늘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도전을 깊이 상고해

보자.  
iyoon@wmu.edu

...교회 예배와 음악

<8면에서 계속>

5. 나의 죄는 다른 사람의 죄보

다 훨씬 더 큰 진노를 불러올 것

이다-그대가 자신을 살펴야 하

는 이유는 그대의 죄가 다른 사

람들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진노

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다른 사

람이 죄를 지으면 큰 문제가 안 

되어도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심각한 문제가 야

기된다. 

첫째, 그대는 다른 사람들보

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지식을 

거스르는 죄를 더 많이 지을 가

능성이 있다. 더 많이 알수록 이

를 행하기 위한 의지력이 더 많

이 필요하다. 둘째, 그대는 다른 

사람보다 위선의 죄를 더 많이 

지을 가능성이 있다. 더 많이 알

수록 이를 행하기 위한 의지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셋째, 그대는 

다른 사람보다 위선의 죄를 더 

많이 지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

하면 그대는 죄를 비난하는 말

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 넷째, 

그대가 죄를 반대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관여하고 있

는 만큼 그대의 죄는 더 심각한 

배신이 된다.
hyojungyoo2@yahoo.com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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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고 탄자니아에서 선

교를 하고 있는 정해진 선교사

와 부인 정현 선교사의 이야기

를 담은 “안개꽃 이야기”가 최

근 출판사 프로방스에서 출간

됐다.  

‘한 부부의 삶에 켜켜이 스

며있는 비범한 주님의 이야기’

라는 부제로 하나님과의 동행

을 진솔하게 썼다. “여보, 우리

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을

까?” 2016년 2월 생일을 앞둔 

남편의 느닷없는 질문 후 조기

은퇴를 하고 자그마한 은퇴비

로 2017년 탄자니아로 파송 

받아(CLWMF, 대표 김평욱)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부부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큰 도전을 준다.

“성경말씀 그대로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무

한한 가능성을 드러내게 하셨

다. 더욱 우리의 내면에 간직

해두신 것들을 발견하게 하셨

다”는 저자의 고백이 책 곳곳

에 담겨있다. 

저자는 또 “안개꽃 이야기”

라고 책 제목을 붙인 것에 대

해 탄자니아에서 어느 결혼식

에 갔던 이야기로 소개한다. 

평소에는 화려한 옷과 멋진 

헤어스타일을 즐기는 현지인

들이 결혼식에는 수수하게 차

려입고 온 것에 대해 의문이 

들어 물었더니 신랑 신부를 돋

보이게 하려고 결혼식에는 가

꾸지 않고 온다는 대답이었다

고. 그 때 들었던 생각, 우리 

삶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다

른 꽃을 돋보이게 하는 ‘안개

꽃 선교’여야 한다는 생각이 

책 제목으로 이어졌다고 프롤

로그에서 밝혔다.

책은 1장 만남, 2장 안개꽃 

이야기, 3장 내 영혼, 증인이 

되다, 4장 밤에 핀 목련처럼, 5

장 하늘의 두레박, 6장 재 대

신 화관을, 7장 타작마당, 8장 

감동, 하늘 맛이다, 9장 삶의 

흔적, 10장 한 발로 추는 탱고 

등 10개의 주제 아래 소제목

을 단 단편 이야기들이 연결돼 

있다.

저자 정현 선교사는 환영받

지 못한 태어남, 기억하고 싶

지 않은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

며 가슴 깊이 박혀있던 상처가 

선교지 어린이 아니시아를 보

며 자신을 떠올리고 치유 받는 

체험도 했다. 

또 신앙적 의를 앞세우며 살

았던 삶이 남편과 자녀를 힘들

게 했던 점들을 고백하며 젊은 

날에는 젊은 대로, 이제 선교

지에서 선교사로서의 헌신의 

삶은 또 그대로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과 사랑은 날이 갈수

록 커가는 것도 담았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따뜻한 

이 이야기책의 수익금은 탄자

니아 선교를 위해 전액 사용된

다. 권당 20달러.

▲구입연락처: (646)270-9771 

<유원정 기자>      

‘한 부부의 삶에 켜켜이 스며있는 비범한 주님의 이야기’

저자 정현(탄자니아 선교사)

새책소개새책소개

“안개꽃 이야기”

“목회하는 연수가 더할수록 

주님 앞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한 사람을 25대 총회장으

로 선출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합니다. 그리고 총대 회원들께 

감사합니다.”

지난 5월 24일과 25일 중가

주 비숍에서 열린 제 25차 복

음주의장로교회 총회에서 총

회장에 선출된 신원규 목사(

좋은마을교회 담임)은 40여년

간 목회인생을 종합 정리할 시

기에 총회장을 맡기신 건 하나

님의 부르신 뜻이 있어서 된 

것 같다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총회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말

했다.

신임총회장으로 총회임기동

안 어떻게 복음주의장로회를 

이끌어 갈 것이냐는 기자의 질

문에 신 목사는 생명의 복음이 

가득 담긴 총회로 세상에 빛이 

되도록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저의 목회여정을 돌아봤을 

때 그리고 교계단체장을 지냈

을 때를 생각해봤습니다. 많은 

경우 목사님들의 사역이 힘들

어지는걸 보게 되는데요. 힘들

어진 원인 중에는 목사로 부름 

받았을 때 갖게 된 소명이 흔

들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소명을 함께 회복해

가는 총회로 이끌어가려고 합

니다.”

그는 또한 소명의식과 더불

어 동역하는 총회, 선교의 열

정과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총

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

다.

“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함께 동역하는 모습이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아니냐 좌우한

다고 봐요. 총회도 마찬가지라

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동역

하면 떠오르는 여러 케이스가 

있잖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대

표로 들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총회가 동역의식을 갖고 주님

의 한 몸 된 교회와 총회로 세

워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

의 열정과 국내 개척교회를 재

정적으로 지원하고 목회자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총회장이 됐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냐는 기자의 질문

에 신원규 목사는 “모두 반대

하더라”라며 웃으며 말했다.

“목회 후반기에 무슨 총회

장을 하냐고 야단이었어요. 그

런데 총회장이라는 자리가 하

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이

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

로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함께 동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회의 특징이 총회개

최 장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비숍에서 총회개최가 

된 이유에 대해서 신 목사는 

총회에 진지하게 임하고 성실

한 대화와 회의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성찬식과 

건강한 목회를 위해 준비한 세

미나가 총대원들의 마음에 깊

은 울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총회가 총회로만 열리는 

것보다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총회일

정에 대해 결정이 되었는데요. 

목회자와 교회가 더욱 성숙하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총회기간 

중 첫날 성찬식과 둘째 날 세

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는 

엄영민 목사님이 ‘목회와 기

도’라는 주제로 그리고 박성민 

박사님이 ‘기독교윤리’라는 주

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세

미나를 통해 총회회원 모두에

게 큰 은혜와 영적회복의 시간

이 되었습니다.”

총회 때마다 세미나를 함께 

진행하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

문에 신 목사는 “총회는 단순

한 회의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

며 하나님 나라 회복과 바른 

신앙과 신학을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

성령의 역사가 총회에 흘러가

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성스러

운 총회라고 생각되며 세미나 

역시 이러한 목적으로 열게 될 

것”이라 말했다.

복음주의장로교 25대 총회

장으로서 주어진 임기동안 사

역을 하게 될 것인데 총회장

으로서 총회와 총 회원들에 

대해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느

냐는 질문에 신 목사는 “총회

가 교회이며 교회가 총회라고 

생각한다. 복음이 가득한 총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시므로 주님의 몸 된 교회

가 성장하도록 섬기는 신실한 

목회자로 총회원 모두가 충성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좋은마을교회 담임

목사로서 선배 목회자로서 후

배 목회자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에 대해 신 목사는 “하

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거

룩하고 존귀하다. 끊임없이 목

회자의 삶에 점검과 회복이 있

어야 한다. 목회자는 예수님의 

목회를 배우며 성숙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 멈추어 버린 발

걸음을 다시 주님의 목회를 향

하여 걸어야 한다. 그리고 성

령의 역사가운데 예수님의 목

회를 성경에서 찾는 일이 우리 

삶에서 행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목회철학에 대해서

는 “예수님의 목회를 진지하

게 묵상하고 때로는 고민하는 

것이 성령님이 원하시고 은혜

의 목회라고 생각한다”고 말

했다.
<박준호 기자>

“생명의 복음 가득 담긴 총회로 세상에 빛 되도록”

인/터/뷰

복음주의장로회 신임 총회장   신원규 목사

열정적 선교, 개척교회 재정지원, 목회자 긍지와 자부심 갖기
하나님 나라 회복과 바른 신앙/신학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길

신원규 목사


